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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여대생 시기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과 함께 이후 성인기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이다.그러나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

기는 사회·문화적 추세로 인해 여대생들은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행하고 있

고,그로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을 위한 올바른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올바른 제시의 하나로 성격심리학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이는 성격은 행동의 차이를 결정하며,성격은 성격 구성 요인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여대생의 섭식 장애에 대해서는 성격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섭식장애를 제외한 체중조절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물물리학(Biophysics)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려 하며 성격요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격이론인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의 성격 요인(자아상태,생활자세)을 중심으로 성격요인이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아상태는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A

(어른 자아상태),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

태)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면,생활자세는 I+(자기긍정 생활자세),I-(자기부

정 생활자세),U+(타인긍정 생활자세),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네 가지로

나뉜다.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자아상태 와 네 가지 생활자세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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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람은 사고방식,태도,행동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격심리학적 측면에서 교류분석의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

자세와 체중조절 행동의 분석을 통해 올바른 체중조절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는 시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여대생 309명으로 자아상태,생활자세,체형인

식,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에 대해 직접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설문에 응답한 자료는 SPSS WIN 12.0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t-test,ANOVA,상관관계분석,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체중조절 이유와 체중조절 중단이유에서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체중

조절 중단이유는 ‘체중감소 목표 달성’이 높게 나타났다(p<.05).

2)체중조절방법에서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과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NP:p<.01,U-:p<.05).

3)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과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타인

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 불편감’이 높게 나타났고(AC:p<.01,

I-:p<.05),감량된 체중의 유지기간은 2주 이내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AC:p<.05,I-:p<.01).

4)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과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

증가가 걱정되어 먹는 양보다 적게 먹는’경향은 낮게 나타났고(CP:

p<.05,U-:p<.05).체중감량 유지기간은 2~3주일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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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5).또한 CP가 높을수록 자신이 살찐 편이라 생각하며 U+(타

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5)

5)A(어른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편감

이 낮고,체중조절 관심도가 낮고,체중조절 중 만족감이 높고,하반신이 굵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5),섭식행동에는 바람직한(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았

고,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과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을

수록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또한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7)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서’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가 높게 나타났다(p<.05).반면에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대중매

체의 영향’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결과,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부정 생활자세),FC(자유스런 어린

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행동(체형인식,체중조절 경험,섭식행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긍정 생활자세),A(어른 자

아상태),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행동(체형인식,체중조

절 경험,섭식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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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요인인 교류분석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를 중심으로 한 성격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체중조절 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고객과의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는 피부미용분야에서,체중관리 고객의

성격과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올바른 체중조절관련 행동에 대한 미용 상

담 심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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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외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상체중인 경우에

도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최환석 외,2006).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대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권영숙

(2008)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91.6%가 현재보다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며

현재 체형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왜곡된 체형인식으로 인

한 올바르지 못한 체중조절행동은 생리불순은 물론 영양상태 불량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유춘희 외,2004;황란희,2009).

또한 김미옥 외(2009)의 연구에서도 정상 체중인 여대생이라도 자신의 체

중에 만족하는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체중에 상관없이 의복 착용 시 노출과 굵기가 강조되는 허벅지,

다리,엉덩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여대생 시기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과 함께 이후 성

인기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단계이며,자아정체감을 형성

하는 시기이다(허혜경 외,2002;조영라,2010).

그러므로 여대생시기에 바람직한 체중조절과 올바른 신체상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데,이러한 방향제시의 하나로 체중조절에 대한 성격심리학적인 측면

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흔히 섭식장애에는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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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생물물리학(biophysics)적인 측면

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성격과 체중조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성격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흔히 ‘성격이 좋다,성격에

문제가 있다,성격이 변했다’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한다.이처럼 성격

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렇게 성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격에 대해

알면 향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때문이다(윤천성 외,2005).

인간의 행동은 주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그리고 성격은 성격을 구성하

는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다르게 형성된 성격의 특성이 행동의 원

인이자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조홍석외,2010).

성격이론가 올포트(Allport)는 개인의 성격은 독특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

고 성장하는 조직이며 정신(심리)과 신체의 결합에 따른 상호작용일 뿐만

아니라 성격의 모든 측면은 구체적 행동과 생각을 활성화 시키거나 혹은 방

향을 결정한다고 하였다(노안영 외,2010).

그러므로 체중조절에 있어서도 성격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성격요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체중조절 관련 행동의 원인과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바람직한 체중조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EricBerne)에 의해 개발된 성격이론(Theory

ofpersonality)인 교류분석(TransactionalAnalysis)에서는 성격은 자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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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State)과 생활자세(LifePosition)로 구성되어있다고 본다.

자아상태(EgoState)는 자아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뉘고,생활자세(LifePosition)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의 자세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이러한 다섯 가지 자아상태 와 네

가지 생활자세로 성격을 분석한 교류분석의 성격구조 분석은 사람들의 행동

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전문 상담가가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또한 자아

상태 와 생활자세의 개선을 통해 성격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스기다 미네야스,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의 성격 구성 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

세를 중심으로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인 체형인식,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체중조절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인 피부미용분

야에서 비만관리 고객의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미용 상담 심리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 가설

가설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여대생은 교류분석의 성격요인인 다섯 가지 자아상태(EgoState)에

따라 체형인식,체중조절 행동,섭식행동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여대생은 교류분석의 성격요인인 네 가지 생활자세(LifePosition)에

따라 체형인식,체중조절 행동,섭식행동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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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성격의 정의

성격에 대한 정의는 성격의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

게 정의되기 때문에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이

현수,2003).

올포트(Allport)는 성격과 관련하여 어원학,신학,철학,법학,사회학,심리

학 분야에서 약 50여 가지의 의미를 찾아냈다.

학자들은 성격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정의를 한다.성격이란 모든 종류의

중심이 되는 자아,즉 조직화되고 영구적이고 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체(로저

스,Rogers),한 개인의 내부에 있는 어떤 행동과 생각을 결정해 주는 정신,

신체적 체제의 역동적 조직(올포트,Allprot),발달단계를 거치며 맞게 되는

여러 심리사회적 분위기의 극복 결과(에릭슨,Erikson),그리고 원초(id),자

아(ego),초자아(superego)세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프로이드,Freud)라고

정의 한다(윤천성 외,2005).

그러나 성격에 관한 이론의 공통점은,행동을 성격의 증표로 보려는 경향

으로 성격은 어떤 구조나 체제로서 역동적이며 일관성과 독특성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성격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관계에 비교적 일관성 있

게 나타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행동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노안영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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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류분석(TA:TransactionalAnalysis)

국제교류분석협회(ITAA)에서는「교류분석은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치료법이며 성격이론(theoryofpersonality)이다.」라고

교류분석을 정의하였다.

교류분석은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EricBerne,1910-1970)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성격이론 중 과정이론인 프로이드(Freud)의 정신 분석 이론과

와트슨(G.B.Watson)의 행동주의를 기초로 하여 펄즈(FritzPerls)의 게슈탈

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등 정서적 행동변화 이론과, 행동치료

(BehaviorTherapy)등이 도입되어 현재는 “TA통합이론”으로 완성되어있으

며,현재 세계 6여 개국에 ‘교류분석 협회’가 있고,‘국제교류분석 협회’(ITA

A)가 구성되어 활성화 되어 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유전적·체질적으로 부모로부

터 받아들이는 것과 유아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그 후 일생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심리학 분야에서는 통설로 되어 있다.

교류분석도 이 가설에 입각해 이론을 구축한 것이다.그전에는 유아기에

형성된 부분을 유아기 이후에 변화시키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식적인 변혁

과 행동 수정을 도모해 가는 것이 교류분석의 기본적 개념이다.

교류분석에서는 유아기의 어떤 결정이 어른의 현재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그 역기능적인 결정을 찾아내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Christine

Lister-For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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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류분석 적용 후의 변화를 연구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Thomas(1987)는 상호교류분석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교류분석 훈련의 내면

화,지식 획득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Johnson(1985)은 대학생의 의사소통 중 전문적인 공감,경청 능

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선행논문으로는 여춘근·이영호(1997)는 전문 대학생의 자아상태 활

성화와 인간관계 능력향상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이영호(200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자아

상태의 변화와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박민수(2009)의 전문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아상태와 인정자극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교류분석은 성격과 행동과 인간관

계의 변화를 가져온다.성격 심리학자 로저스(CarlR.Rogers)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한다”고 하였다(노안영외,2010).

교류분석의 성격분석과 상담을 체중조절행동에도 적용한다면,자신의 성격

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신의 행

동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또한 항상 사람을 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피부미용분야에서 고객 이해와 상담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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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류분석의 자아상태(EgoState)

에릭 번(EricBerne,1964)은 EgoState란 일관된 감정과 경험의 유형이

그에 상응하는 일관된 행동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정의하였

다. 모든 인간은 어버이 자아상태(Parentego:P),어른 자아상태(Adult

ego:A),어린이 자아상태(Childego:C)의 세 개의 자아상태(egostate)으

로 성격이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교류분석에서 인간의 자아를 Parent(어버이),Adult(어른),Child(어린이)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초자아(Superego),자아(ego),이드(id)로 구분한 프로이

드의 이론을 연상시킨다(I.Stewart& VJoines,2010).

에릭 번(EricBerne)이 원래 프로이드학파의 정신 분석가였기에 두 이론이

닮았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니다.

P(어버이 자아상태)는 판단적인 초자아(Superego)와 유사하고 ,A(어른 자

아상태)는 현실검증의 기능을 하는 자아(Ego)와 유사하고,C(어린이 자아상

태)는 본능과 충동의 저장소인 이드(id)와 닮은 점이 있다.그러나 이 두 이

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스기다 미네야스,2007).

P(어버이),A(어른),C(어린이)세 가지 자아상태는 행동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반면에 초자아,자아,이드는 순수 이론적 개념이다.어떤 사람이 초자

아,자아,이드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P(어버이 자아상태)의 정도는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

다.또한,프로이드가 말하는 세 가지 자아의 구성 요소는 일반화된 것이지

만,교류분석의 세 가지 자아상태는 개인마다 다르다.프로이드의 모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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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태 모델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

니다.다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성격을 묘사했을 뿐이다.자아상태는

선천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없으며 각 자아의 기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면 모두가 있다. 세 가지 자아상태는 다시 기능적인 면에서 다섯 가지

로 나누어진다.이러한 다섯 가지 자아상태의 기능적 분석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격의 부조화를 발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스기다 미네야스,2007).

1)어버이 자아상태(P:Parentegostate)

어버이 자아상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의 시기에 형성되는데

주로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 곧 부모,형제 및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

이나 태도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다.

어버이 자아상태는 벌이나 제안을 가하는 작용,또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같은 양육적인 작용과 관계한다.“좋다”,“나쁘다”등의 가치판단이나 도덕,

윤리관 등에 의한 말은 어버이 자아상태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어버이 자아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버이다운’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들이 했던 행동이나 감정이나 사고

를 재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흔히 어린 시절 ‘도로에 뛰어들면 안 된다.’,‘날씬해야해!’‘똑똑

하지 못한 짓이야!’라고 부모들은 통제하고 비판하면서 해야 하는 일을 알

려준다.의사가 환자에게 ‘담배를 끊으세요!해가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도로에 뛰어들면 안 된다.’라는 명령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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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하고 있는 것이다(우재현,2010).

어버이 자아상태는 기능상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하나는 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CriticalParent:CP)이며,다른 하나는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NurturingParent:NP)이다.

① 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CP:CriticalParent)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법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다.양심이나 이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주로 비평이나 비난

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 도 가르친

다.비판적 어버이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은 타인부정형

(U-:당신은 틀렸다You'renotOK)인 경우가 많다(송희자,2010).

비판적 어버이(CP)가 지나치게 강하면 거만하고 지배적인 태도,명령적인

말투,칭찬보다 질책하는 경향 등이 있으며 상대를 깔보는 듯 한 느낌을 준

다.반대로 이 비판적 어버이(CP)가 낮으면 느슨하다,우물쭈물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흐릿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긍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CP)은 사람들을 보호하

고 더 건강하게 하는데 참 목적을 두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명령할 때,“담배를 끊으시오,당신에게 해롭습니다!”혹

은 “길에서 차 앞으로 뛰어들지 마시오.”와 같은 행동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CP)은 다른 사람을 깍

아 내리거나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네,또 실수했잖아!”라고 그 자리

에서 질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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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CP)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시간이나 금전에 대해

심하게 잔소리하기,부하나 자녀의 실수에 질책과 충고를 가하기,무슨 일이

든 뒤로 미루지 않기 등이 있다(우재현,2010).

②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NP:NurturingParent)

친절,동정,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아이들,부하,후배 등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친부모와 같이 돌보는 것이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NP)의 작용이다.벌보다는 용서하고 칭찬하는 생활태도이다.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보호적이고 온화한 면을 갖고 있다.

양육적 어버이(NP)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타인긍정 생활

자세(U+:당신은 옳다You'reOK)를 지닌 경우가 많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는 “열심히 하면 된다”,“최선을 다 하자”,“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걱정할 필요 없다”,“포기할 필요가 없다.”등의 격

려하는 말이나 태도,그리고 보호적 태도,사랑스러워하는 태도,미소 짓는

행동,잡아주는 것,걱정스러워하는 태도,껴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그러

나 양육적 어버이(NP)가 지나치게 높으면 과보호를 하여 상대방의 자주성

을 빼앗아 의존성을 만들게 된다.

긍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양육적 어버이(NP)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마음

을 쓰는 자세로 염려를 기울인다.직장동료에게 “그 일을 도와줄까?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양육적 어버이(NP)는 “자,내가 그 일을

해줄께”라고 하면서 일을 빼앗아 그 일을 마저 해 버리는 ‘숨막히게 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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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부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양육적 어버이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이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NP)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장점을 칭찬하기,작은

선물하기,상대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에 반응하지 않고 ‘스케일이 큰 인간

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행동 취하는 방법 들이 있다.

2)어른 자아상태(A:AdultEgoState)

성격 중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다.어른 자

아상태(A)은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울거나 웃거나

질책하거나 비꼬거나 걱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어른 자

아상태(A)은 지성·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합리적 사고 작용을 한다.

어른 자아상태(A)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기본위와 타인 무시의 경향이 강해

져서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반대로 어른 자아상태(A)이 낮으면

정확한 판단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여 계획성이 없고,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자기 주관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어른 자아상태(A)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사태를 분석하고 규칙이나 패턴이 있는지 조사하기,요가나 명상 등을 통해

냉정해지는 훈련,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기 등이 있다(I.Stewart& V.Joins,2010).

3)어린이 자아상태(C:Childegostate)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속에 “어린 아이”를 갖고 있다.C(어린이 자아상태)

는 인간의 성격 속에서 실제의 아이모습을 유지하고 있다.5세 이전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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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적 관계에 의해 형성 되는데,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반응양식이 내면화 된 것이다.

C(어린이 자아상태)는 기능에 따라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Adapted

child)과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FreeChild)으로 구분된다.

①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FreeChild)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은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본

성적인 부분을 말한다.웃고,울고 하는 아이의 솔직한 감정을 느끼는 부분

으로 인간이 타고난 본능적인 생리학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부분이다.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이 강한 사람은 울고 싶을 때 울고,웃고 싶

을 때 웃는 등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거나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

또한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은 일반적으로 명랑하여 장난을 좋아

하며 유머가 풍부하고 제멋대로인 면이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

기도 한다.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이 높은 사람 중 겉마음과 속마음

이 같은 사람은 자기긍정(I+:나는 옳다 I'm OK)적인 면이 강하다.

긍정적 생활자세를 가진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은 생산적이고 삶

에 활기를 넣어준다(송희자,2010).

부정적 생활자세를 가진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은 만찬 석상에서

큰 소리로 트림을 하는 행동,혹은 극단적으로 복잡한 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오토바이를 달리는 행동을 한다.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짧은 공상을 즐기기,

예술이나 오락(영화,스포츠,TV)을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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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AdaptedChild)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나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며,

주로 부모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아상태이다.위의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FC)에 여러 가지 수정을 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이 높고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정(I-:나는 옳지 않다 I'm notOK)적인 생활자세가 강하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은 자신을 억제하고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행

동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나 이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싫은 것을 싫다고 말

할 수 없어 간단히 타협하고 만다.

“좋은 아이”,“착한 아이”로 행동하며 자연스런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며 평

상시는 얌전하게 있다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반항하거나 격노하는

것도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의 행동패턴 중의 하나이다.

부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은 성인이 되어서

도 어릴 때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부루퉁해 하던 행동을 취하거나 연설

을 하려고 강대상에 선다면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져 말을 더듬는다.

긍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진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은 규범을 준수하

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경청하는 태도,상태에

게 맞장구치기,상대를 추켜세우기 등이 있다(정순희,2009).

4)자아상태의 경계(Boundaries)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아상태에 반응을 나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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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를 어릴 적부터 익혀왔다.정서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

고 싶은 자아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자아상태는 각각 반 삼투성 막과 같은 경계를 갖고 있어서 자아상

태인 심적 에너지는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여 자아상태 사이를 흘러 다니

면서 상황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다.

총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으며 한 자아상태가 강하면 다른 자아상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항상성 가설(constancyhypothesis)’를 따른다.

‘항상성 가설’은 정신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한 자아상태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자아상태가 사용할 에너지의 양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가설이다.

자신의 자아상태를 변화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높이

는 것이다.원하는 부분을 높이고자 하면 자동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자아상

태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와 높이고자 하는 자아상태로 이동 한다.

예를 들어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을 줄이고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

태)을 높이고자 하면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을 높이는 행동을 많이 하

면 된다.직장 상사라면 매일 직원들의 등을 두드려 주거나 직장에서 사람

들에게 명령을 하는 대신 따뜻하게 지도해 주려고 하면 된다.CP(비판적 어

버이 자아상태)을 줄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총 에너지의 양은 변함없다는 항상성 가설에 따라,NP(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자동적으로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이 내려가기 때문이다(우재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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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류분석의 생활 자세(LifePosition)

생활자세는 영어로는 LifePosition으로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인

지하는 기본적인 자세(fundamentalstances)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진다.LifePosition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생활 자세,생활 태

도 또는 생활자세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I.Stewart& V.Joins,

2010).

에릭 번(EricBerne)은 3세-7세 사이 초기의 결단(earlydecision)이 생활자

세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가령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직접

듣거나 그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성장했다면 아이는 “나는 귀여움

을 받지 못한다.나는 OK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그것은 그 아이

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 분석학에서 ‘내적 대상관계(internalobjectrelations)'라고 한다.유년

기에 어떤 패턴의 인간관계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 그 후 자기도 모르

게 그러한 패턴의 인간관계를 반복해서 만들어 낸다고 한다(이무석,2009).

즉,부모나 부모 대리인들의 금지령(injection)또는 허가(permission)와 같

은 양육태도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과 기타 경험에 근거해 자기긍정(I'm

OK),자기부정(I'm notOK),타인긍정(You'reOK),타인부정(You'renot

OK)의 심리적 생활자세가 형성된다고 하였다(송희자,2010).이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가를 가

리켜 기본적 생활자세, 생활자세 혹은 삶의 태도라고 말한다.본 연구에서



- 16 -

는 생활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류분석에서 말하는 [긍정(OK)]이란 ‘사랑받고 있다,사랑받을 가치가 있

다,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다,살 가치가 있다,쓸모가 있다,유쾌하다,잘할

수 있다,마음이 너그럽다’등 모두 좋은 감정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NotOK)]이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무

력하다,둔하다,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쓸 가치가 없다’는 등 좋

지 않은 감정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감정은 아기가 수태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아

기가 수태되는 상황은 아기의 인생계획과 운명을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인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결혼하여 고대하던 사랑의 결실

로 태어난 아기인가,실수로 난 아기인가,여러 명의 딸을 출산한 후에 기다

리던 귀한 남자아기인가,잘못된 피임법 때문에 우발적으로 낳게 된 아기인

가 등에 따라 아이의 생활자세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수유시기에 충분한 사랑과 만족의 시간으로 ‘우리 아기 잘 먹는다’,‘천천히

배부를 때까지 먹어라’는 자기 긍정의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반대로 ‘빨리

먹어라’,‘그만 먹어라’,‘깨물어서 아프다’,‘아직 수유시간이 아니야.기다려

야해’등과 같은 경우 아기는 불안,슬픔,분노의 감정을 느끼며 자기 부정

(I'm notOK)의 생활자세를 가지게 된다(우재현,2010)..

배변훈련에도도 ‘신통하다’,‘대단하다’,‘아유!황금색이야!착하기도 하지’는

긍정의 자세를 형성시키지만,‘이런 못된 것 같으니,꼭 바쁠 때에.....’,‘그만

좀 싸’,‘빨리 좀 하자’등 또는 전혀 관심일 기울이지 않는 경우,부정의 생

활자세 형성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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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유아기 때 사람은 길들여진다.아기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말을 잘

들으며 가장 잘 길들여진다.아기는 어머니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잘

숙지하여 모방한다.

아동기 때 들려주는 동화는 아기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다.이 시

기는 어느 종류의 감정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특히 스트레스상황에서

선택되는 감정으로 분노,공포,비관,노여움,화,죄의식,무기력을 부모로부

터 배운다(송희자,2010).

이러한 수태에서부터 아동기를 통해 형성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OK)과 부정(NOT OK)의 생활자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면의 성격경향

으로서 각기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I+:자기긍정 생활자세(I'm OK)]가 높은 경우 자신감이 있고,자신의 사

고방식이나 느낌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연애를 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

감과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안

다.

[I-:자기부정 생활자세 (I'm notOK)]가 높은 경우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

에 자신이 없고,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무엇을 하더라도 불안이나

압박이 따라 다니고,“어차피 나는 틀렸다”라는 자기혐오,자기비하의 상태

에 빠지기 쉽다.

[U+:타인긍정 생활자세(You'reOK)]가 높은 경우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

람의 인격이나 능력을 유연하게 인정할 줄 안다.

[U-:타인부정 생활자세 (You'renotOK)]가 높은 경우 타인을 기본적으

로 신용하지 못하고,비판적이 되거나,반대로 무관심을 가장하여 주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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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긍정-타인긍정 생활자세를 가장 이상적인 생활자세로 본다.이러한 이

상적인 자세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인지,어떤 상

황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된다.또한 이와는 반대

로 자기부정-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되는지 생각해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되

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V에서 반영되는 토크쇼 등의 대담 방송에서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생활자

세를 분석해 보거나,드라마 속의 극중 인물의 생활자세를 분석해 보는 것

도 객관적인 분석으로 자기긍정-타인긍정의 감정을 이해하고 채득하는데 효

과적인 방법이다.그리고 ‘I'm OK,You'reOK'라는 말을 매일 자신에게 해

준다(우재현,2010).

5.성격과 체중조절

성격과 체중조절에 관련된 외국의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자가 기입식 설문

지인 ‘미네소타 다면인성검사’(MMPI-2)를 사용한 체중감소 유지와 성격에

관한 연구 결과 성격과 체중 감소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Laueretal.,

1996).Karolinska의 인격척도(Personality inventory Karolinska Scale of

Personality,KSP)와 비만에 대한 연구에서도 KSP에 의해 측정되는 성격특

성과 비만,체중감소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K.Elfhag,S.Rossner,

2005).

국내의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최선영(2005)의 고등학생의 체형인식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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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성격유형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연구에서는 체형선호와 성격유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체형인식도만이 자아존중감에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최유경(2008)의 비만청소년과 비비만 청소년의 성격차이 분석에 대한 연

구는 비만을 원인으로 보고,비만도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심리와 비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의 문제를 비만의 원인

으로 보기 보다는 비만을 원인으로 보고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많다(임상비만학,2008).

최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체중조절을 위해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하고

있다. 20-24주의 인지행동 치료 후 8-10%의 체중이 줄지만 치료가 종결되

면 행동변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약 1년 동안에,감량되었던 체중의

30-50%가 다시 증가한다고 한다(Jeffery,Drewnowski,Epstein,Stunkard,

Wilson,Wing,& Hill,2000).이러한 체중 재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주 이상의 행동치료,그 외에 문제풀이(problem-solving)적 접근,집단

치료방식인 Trevose행동수정프로그램,느린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행동선

택치료(BehavioralChoiceTreatment)들이 추가로 수행되고 계속 연구되고

있다.

영국의 심리치료사인 KathyLeach(2006)는 그의 저서 「TheOverweight

Patient」에서 어린 시절 자아발달의 결손,부모로부터 받은 내재화된 메

시지와 낮은 자존감 등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비만이 된다고 하였다.그러므

로 자아에 대한 치료가 없이는 체중감소와 감량된 체중의 유지는 이뤄질 수

가 없다고 본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도 비만은 하나의 증상으로 성장과정에서 오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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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손상된 자아에 대한 치료가 없이는 비만에 대한 치

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지명철·이명종,2003).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음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린 시절 아기 수유(early

feeding)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보살핌에 대한 욕구(soothingexperience)를

충족하려는 보상행동이라고 한다.B.Mervyn(2005)은 식이조절의 대부분은

체중감소를 목표로 하는데,체중 감소 후에 체중의 재증가는 신체 사이즈나

식이습관과 상관없이 자아 발달기의 외상이나 결손에 대한 방어기전이라고

하였다.그러므로 식이조절을 하는 음식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체중조

절 중에 박탈(deprivation)의 감정이 증가한다고 한다.그리고 이러한 박탈의

감정은 식이조절과 폭식의 반복을 가져오며,결국에 ‘나는 틀렸어’라는 자기

부정(I'm notOK)의 감정을 강화시킨다.그러므로 체중감소와 감량된 체중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아(ego)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플 때 자연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표시하고 먹으려고 한

다.그러나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본능은

부모들에 의하여 결정된 수유시간에 따르도록 훈련되면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한 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 되어있는

P(어버이 자아상태)이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

고 한다.특히 성인이 된 후에도 자아상태 중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을 자극한다.이러한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의 내면의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에 대한 자극이 있을 때,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

리적 보상작용으로 음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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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인식

자아상태 -----> 체중조절경험
섭식행동

체형인식

생활자세 -----> 체중조절경험

섭식행동

Ⅲ.연구 방법

1.연구 모형

본 연구는 교류분석의 성격 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체형 인식,체

중조절 경험,그리고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에 입각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하였다.

자아상태와 생활자세는 체형인식,체중조절경험이나 섭식행동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자아상태와 생활자세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잡고,

체형인식,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을 종속변수로 보고,성격 요인인 자아

상태와 생활자세가 체형인식,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Figure1과 같다.

 

Figure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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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대상 및 기간

2010년 10월2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다.조사

대상자는 서울지역 소재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600부

를 배부하여 그 중 550부를 회수 하였고,그중 정상체중에 속하는 309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조사 방법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배부한 후 자기 평

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4.조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자아상태,생활자세 설문

지와 체중조절 행동(체형인식,체중조절 경험,섭식행동)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문헌을 참고하여(조영라,2010;이윤영,2010;오미연외 2007)조사목적

에 맞게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출생년도,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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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성,가족 중 비만여부,주거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2)자아상태(EgoState)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Ego-Gram checkList(ECL)를 사용하였다.ECL의 하위 영

역별 문항 수는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10문항,NP(양육적 어버이 자

아상태)10문항,A(어른 자아상태)10문항,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10문

항,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10문항으로 총 50문항이며,각 문항에 대하

여 그렇다2점,아니다0점,잘 모르겠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개인이 얻을

수 있는 각 하위 영역별 점수는 0점-20점이며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자아상태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3)생활자세 (LifePosition)설문지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한 설문지로 생활자세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

항수는「자기긍정(I+)」10문항,「자기부정(I-)」10문항,「타인긍정」(U+)10문

항,「타인부정(U-)」10문항으로 총 40문항이며,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개

인이 얻을 수 있는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10점∼50점이며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태도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4)체형인식

조사대상자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체형에 대한 불만감,연예인처럼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정도,체형에 대한 타인 시선 의식,하반신 굵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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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체중조절경험

체중조절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모두를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 제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체중조절 관심도,체중조절의 성패에 대한 자기 책임감,체

중조절계획유무,체중조절이유,체중감량정도,체중조절 중 만족감,체중조절

중단이유,체중조절중의 신체증상,체중조절방법,감량된 체중유지기간에 대

한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섭식행동

조사 대상자의 식사량의 규칙성,식사 속도,TV등 시청하면서 식사여부,

폭식·과식여부,과식 후 죄책감,체중증가가 걱정되어 음식거절,과식 후 소

식,저녁 후 금식,먹는 양보다 소식,체중 증가 시 소식,음식 맛 좋으면 과

식,제과점·스낵코너 등 음식점 지날 때 구매욕구,맛있는 음식 즉시 먹음,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을 질문하는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자료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PackageforSocial

Science,ver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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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성격요인인 자아상태 와 생활자세가 체형인식,체중조절 경험,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셋째,성격 요인인 자아상태 와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경험에 미치는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의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Duncaǹs

multiplerange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알

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 분석(Simple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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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1과 같다.나이는 만 20세가 26.2%,만

19세가 25.6%로 가장 많았다.전공은 인문사회과학계열이 38.5%,이공계열

이 36.5%로 가장 많았다.

월경주기는 규칙적인 경우가 78.6%,불규칙적인 경우가 21.4%로 규칙적인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 비만여부는 비만자가 없는 경우 가 70.9%,있는 경우가 29.1%로

가족 중 비만자가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출생순서는 첫째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상황은 자택이 84.8%로 가장 많았고,이성 친구 유무는 이성친구가 없

는 경우가 68.6%로 있는 경우 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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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Age(yrs)

18 27(8.7)

19 79(25.6)

20 81(26.2)

21 43(13.9)

22 53(17.2)

23 26(8.4)

Major

Science&Engineering 113(36.5)

Arts& Physical 32(10.4)

Social& HumanScience 119(38.5)

Education 30(9.7)

Law 15(4.9)

A Menstrual
Cycle

Regular 243(78.6)

Irregular 66(21.4)

Obesity
ofFamily

Yes 90(29.1)

No 219(70.9)

BirthOrder

First 153(49.5)

Middle 37(12.0)

Youngest 96(31.1)

AnonlyChild 22(7.1)

Others 1(.3)

Residence
Place

Withafamily 262(84.8)

A StudioApartment 27(8.7)

A BoardingHouse 9(2.9)

A Domitory 11(3.6)

Friendofthe
oppositesex

Yes 97(31.4)

No 212(68.6)

Total 309(100.0)

Table1.General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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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Height(cm) 161.96±5.09

BodyWeight(kg) 53.61±4.15

BMI 20.44±1.14

2)조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2와 같

다.신장은 평균 161.96cm,체중은 평균 53.61kg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에 직접 기입한 신장과 체중에 따른 평균 체질량지수

(BMI)는 20.44kg/㎡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 기준치에 따르면 20∼29세 성인여

성은 신장 160cm,체중 56.3kg,BMI21.99kg/㎡이다(한국 영양학회,2010).

이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신장은 높게 나타났고 체중은 낮게 나타났고,BMI역시 국민 표

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2.BodyCharacteristicsofSubjects (N=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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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대상자의 성격요인 경향

조사 대상자인 여대생들의 성격 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대한 경향

은 Table3과 같다.

자아상태는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는 평균 14.6점,AC(순응적 어린

이 자아상태)은 평균 13.9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A(어른 자아상태)는 평균

12.88점,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은 평균 12.03점,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은 평균 11.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조사대상자인 여대생들의 자아상태 경향은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

태)이 높아 자신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려는 경향이

높고,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이 낮아 남에게 엄하게 대하지 못하고,자

신이 처한 입장이나 능력을 돌아보지 않는 위험이 있고 인생에 대한 엄격함

과 자기주장이 약해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기 쉬운 타인중심-자

기희생이다.또한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이 낮고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이 높아 열등감이 강하고,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며 내부에 모순을

축적해 가는 타입니다.

생활자세는 U+(타인긍정 생활자세)는 평균 37.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평균 36.50점, U-(타인부정 생활자세)는 평

균 25.50,I+(자기긍정 생활자세)는 평균 23.26점으로 나타났다.

즉,조사대상자인 여대생들의 생활자세의 경향은 I-(자기부정 생활자세)와

U+(타인긍정 생활자세)이다.이러한 삶의 경향은 어린 아이가 성장 초기에

취하는 태도로 가장 보편적인 생활자세이며,다른 생활자세로 변화가 시작

되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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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M±SD

Ego

State

CP¹⁾ 309 11.07±2.98

NP²⁾ 309 14.60±3.22

A³⁾ 309 12.88±6.58

FC⁴⁾ 309 12.03±3.46

AC⁵⁾ 309 13.92±6.72

Life

Position

U-⁶⁾ 309 25.50±5.93

U+⁷⁾ 309 37.20±5.44

I+⁸⁾ 309 23.26±7.71

I-⁹⁾ 309 36.50±6.57

Table3.Tendencyanalysisofpersonalityfactorofsubjects

(N=309)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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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격요인이 체형인식에 미치는 영향

1)성격 요인이 자신의 체형 인지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자신의 체형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4와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0.8%(R²=.208)이

고,모형의 타당성은 F=10.46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자아상태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CP(비판

적 어버이 자아상태)는 β=.055,t=1.969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이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생활자세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1.9%(R²=.219)이고,모형의 타

당성은 F=11.43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자세가 자신의 체형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U+(타인긍정

생활자세)는 β=-.090,t=-1.856로 나타나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U+(타인긍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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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Effectofpersonalityfactoronrecognitionofthebodyshape

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3.209 .276 11.629 .000

.208

10.462

(
***
)

.000

CP¹⁾ .011 .013 .055 1.969(
*
) .05

NP²⁾ -.001 .012 -.003 -.047 .963

A³⁾ .001 .012 .002 -.034 .997

FC⁴⁾ .010 .010 .059 .992 .322

AC⁵⁾ .005 .010 .027 .440 .660

Life

Position

(Invariable)4.271 .451 9.468 .000

.219

11.436

(
***
)

.000

U-⁶⁾ -.007 .007 -.066 -.993 .322

U+⁷⁾ -.012 .007 -.090 -1.856(
*
) .049

I+⁸⁾ -.007 .008 -.071 -.885 .377

I-⁹⁾ .001 .006 .018 .231 .817

*p<.05,***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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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격요인이 체형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5와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4.9%(R²=.249)이

고,모형의 타당성은 F=13.122,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자아상태가 자신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NP(양

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은 β=-.112,t=-1.97로 나타나 부적으로 p<.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은 β=.118,t=2.047로 정적으로 p<.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C(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는 β=.181,t=3.027로 나타나 정적으로 p<.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체형에 대한 불만족

도가 낮은 반면에,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AC(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체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7.6%(R²=.276)이

고,모형의 타당성은 F=16.19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생활자세가 자신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β=.243,t=3.126로 나타나 정적(+)으로 p<.01의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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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I-(자기부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5.Effectofpersonalityfactorondissatisfactionof bodytype

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 2.374 .324 7.328 .000

.249

13.122

(
***
)

.000

CP¹⁾ .011 .015 .043 .709 .479

NP²⁾ -.025 .014 -.112 -1.972(*).048

A³⁾ -.016 .014 -.069 -1.151 .251

FC⁴⁾ .025 .012 .118 2.047(
*
) .042

AC⁵⁾ .037 .012 .181 3.027(
**
).003

Life

Position

(Invariable) 2.307 .524 4.405 .000

.276

16.196

(
***
)

.000

U-⁶⁾ -.001 .008 -.009 -.135 .893

U+⁷⁾ -.002 .009 -.011 -.173 .863

I+⁸⁾ -.005 .009 -.044 -.567 .571

I-⁹⁾ .023 .007 .243 3.126(**).002

*p<.05,**p<.01,***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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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격요인이 연예인처럼 체형 가꾸기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여대생의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6과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1.8%(R²=.218),

모형의 타당성은 F=11.08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상태가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β=.092,t=1.858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0.9%(R²=.209),

모형의 타당성은 F=10.70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자세가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자기긍정 생활자세)는 β=.019,t=1.974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자기긍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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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Effectofpersonalityfactoron efforttotoneup thebody

shapetolooklikeentertainers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 3.362 .415 8.094 .000

.218

11.083

(
***
)

.000

CP¹⁾ .007 .019 .023 .376 .707

NP²⁾ .034 .017 .089 1.765 .079

A³⁾ .002 .018 .001 .010 .992

FC⁴⁾ .043 .016 .092 1.858(
*
) .048

AC⁵⁾ -.003 .015 -.011 -.184 .854

Life

Position

(Invariable) 3.648 .686 5.317 .000

.209

10.705

(
***
)

.000

U-⁶⁾ .001 .010 .007 .110 .912

U+⁷⁾ .003 .011 .017 .251 .802

I+⁸⁾ .019 .011 .125 1.974(
*
) .041

I-⁹⁾ .010 .010 .086 1.070 .285

*p<.05,***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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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격요인이 타인 시선 의식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볼 때의 불편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7과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타인시선 의식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2.0%(R²=.220)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1.25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자아상태가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 볼 때 느끼는 불편감에 대한 분석결과,A(어른 자아상태)는 β

=-.100,t=-2.142로 나타나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에서는 β

=.101,t=2.561로 정적으로 p<.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A(어른자아상태)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편감이 낮은 반면에,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 볼 때의 불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타인시선의식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5.1%(R²=.251)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4.04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생활자세가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 볼 때의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U+(타인긍정 생활

자세)는 β=-.089,t=-1.851로 나타나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β=.179,t=2.271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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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U+(타인긍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

볼 때 불편감이 낮은 반면,I-(자기부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 볼 때 불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7.Effectofpersonalityfactoronuncomfortablefeelingwhen

theirbodyshapeisseenbyothers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2.709 .436 6.206 .000

.220

11.256

(
***
)

.000

CP¹⁾ .006 .020 .018 .293 .770

NP²⁾ -.007 .018 -.023 -.383 .702

A³⁾ -.031 .019 -.100 -2.142(
*
) .033

FC⁴⁾ .008 .016 .027 .467 .641

AC⁵⁾ .027 .016 .101 2.561(
**
) .010

Life

Position

(Invariable)2.179 .704 3.097 .002

.251

14.049

(
***
)

.000

U-⁶⁾ -.010 .011 -.064 -.975 .330

I-⁷⁾ -.016 .012 -.089 -1.851(
*
) .048

I+⁸⁾ -.005 .012 -.031 -.395 .693

I-⁹⁾ .022 .010 .179 2.271(
*
) .024

*p<.05,**p<.01,***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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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격요인이 하반신 체형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여대생의 자신의 하체가 굵다고 생각

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8과 같다.

첫째, 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하반신 체형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1.9%(R²=.219)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1.204,p<.0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상태가 자신의 하반신이 굵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은 β=.109,t=2.274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어른 자아

상태)는 β=-.114,t=-2.469로 나타나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점수가 높을수록 하반신이 굵다고 생각하

는 경우가 높다.그러나 A(어른 자아상태)점수가 높을수록 하반신이 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하반신 체형 만족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22.7%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2.085,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생활자세가 자신의 하반신이 굵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I+(자기긍정 생활자세)는 β=-.104,t=-1.787로 나타나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I+(자기긍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반신이 굵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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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Effectofpersonality factor on satisfaction with the

thicknessoflowerpartsofthebody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1.883 .463 4.069 .000

.219

11.204

(
***
)

.000

CP¹⁾ .038 .021 .109 2.274(
*
) .037

NP²⁾ -.007 .019 -.022 -.364 .716

A³⁾ -.037 .020 -.114 -2.469(
*
).013

FC⁴⁾ .007 .017 .023 .398 .691

AC⁵⁾ .008 .017 .027 .438 .662

Life

Position

(Invariable)1.676 .758 2.212 .028

.227

12.085

(
***
)

.000

U-⁶⁾ -.010 .012 -.060 -.906 .365

U+⁷⁾ .013 .013 .067 1.004 .316

I+⁸⁾ -.016 .013 -.104 -1.787(
*
).045

I-⁹⁾ .009 .011 .069 .871 .384

*p<.05,***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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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격요인이 체중조절 경험에 미치는 영향

1)성격요인이 체중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 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9와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4.1%(R²=.241)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2.58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은 β=.112,t=2.340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어른자아상태)에서는 β=-.183,t=-3.304로 나타나 부적으로 p<.01의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

은 반면에,A(어른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0.3%(R²=.203)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0.254,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생활자세가 체중 조절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모든

생활자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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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Effectofpersonalityfactoroninterestinweight-control

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1.578 .341 4.633 .000

.241

12.583

(
***
)

.000

CP¹⁾ .029 .016 .112 2.340(
*
) .018

NP²⁾ -.006 .014 -.026 -.433 .665

A³⁾ -.044 .015 -.183 -3.034(
**
).003

FC⁴⁾ .014 .013 .061 1.057 .291

AC⁵⁾ .008 .013 .038 .632 .528

Life

Position

(Invariable)1.459 .571 2.556 .011

.203

10.254

(
***
)

.000

U-⁶⁾ .002 .009 .017 .252 .801

U+⁷⁾ -.004 .009 -.026 -.382 .703

I+⁸⁾ -.003 .010 -.029 -.352 .725

I-⁹⁾ .001 .008 .010 .125 .900

*p<.05,**p<.01,***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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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격요인이 체중조절 성패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여대생의 체중조절의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여대생의 체중조절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0%(R²=.210)이고,모형의 타당성은 F=10.589,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상태가 체중조절의 성패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

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은 β=.076,

t=1.740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의 성패가 자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의 성패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 있

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력은 약

21.8%(R²=.218),모형의 타당성은 F=11.40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자세가 체중조절의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

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β=-.110,

t=-1.877로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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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자기부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의 성패가 자신에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Effectofpersonality factoron self-responsibility for

weightcontrolby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1.616 .317 5.097 .000

.210

10.589

(
***
)

.000

CP¹⁾ .005 .015 .020 .330 .742

NP²⁾ .001 .013 .003 .047 .963

A³⁾ -.012 .014 -.052 -.852 .395

FC⁴⁾ .008 .012 .039 .666 .506

AC⁵⁾ .015 .012 .076 1.740(
*
) .049

Life
Position

(Invariable)1.325 .519 2.552 .011

.218

11.403

(
***
)

.000

U-⁶⁾ -.002 .008 -.018 -.278 .782

U+⁷⁾ .009 .009 .073 1.090 .277

I+⁸⁾ -.004 .009 -.036 -.444 .657

I-⁹⁾ -.010 .007 -.110 -1.877(
*
) .042

*p<.05,***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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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격요인이 체중조절계획 유무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여대생의 체중조절 계획 유무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체중조절 계획이 없다’를 0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계획 유무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은 OR=.880로 정적으로 p<.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은 OR=.867로 정적으로 p<.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계획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I+(자기긍정 생활자세)는 OR=1.050로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I+(자기긍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계획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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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 of personality factor on having a plan of

weight-controlbylogisticregressionanalysis (Noplan=0)

B S.E. Wald df p-valueExp(B)

Ego

State

(Invariable) -1.023 1.476 .481 1 .488 2.782

CP¹⁾ .061 .069 .796 1 .372 .941

NP²⁾ -.089 .063 1.975 1 .160 1.093

A³⁾ .034 .063 .279 1 .597 .967

FC⁴⁾ .128 .056 5.181 1 .023(
*
) .880

AC⁵⁾ .142 .055 6.646 1 .010(
**
) .867

Life

Position

(Invariable) 4.588 2.407 3.633 1 .057 .010

U-⁶⁾   -.012 .036 .115 1 .735 1.012

U+⁷⁾   -.003 .038 .007 1 .931 1.003

I+⁸⁾    -.098 .040 2.463 1 .046(
*
) 1.050

I-⁹⁾ -.011 .034 .113 1 .736 1.012

*p<.05,**p<.01

S.E:StandardError

df:degreeoffreedom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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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격요인에 따른 체중조절 이유의 차이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와 삶의 자세에 따른 체중조절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일원변량분석의 유

의한 결과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 검정법(Duncan'smultiplerangetest)을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12와 같다.

첫째 성격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이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는 16.65±2.15점으

로 가장 높은 반면 「주위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해서」는 13.90±4.53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어른자아상태)의 경우에 「주위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해서」는 14.10±2.96

점,「건강을 위해서」는 13.94±2.94점으로 다른 이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을 위해서」체중조절을 하는 경우는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

태)가 높으며,「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해서」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경우는 A(어른자아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성격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

과,U+(타인긍정 생활자세)의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는 38.53±5.21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냈고,「대중매체의 영향」은 34.21±5.23점 「주위 사람들

이 뚱뚱하다고해서」는 35.50±4.84점으로 낮게 나타나 p<.05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I+(자기 긍정 생활자세)에서는「건강을 위해서」가 39.71±7.94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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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면에,「대중매체의 영향」은 33.95±6.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

수준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I-(자기부정 생활자세)의 경우는 「대중매체의 영향」은 28.16±9.11

점,「주위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해서」는 27.80±10.32점으로 높은 반면에

「건강을 위해서」는 19.71±8.1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건강을 위해서」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경우는 U+(타인 긍정 생활

자세)와 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은 반면에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나

「주위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해서」가 체중조절 이유인 경우는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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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Difference ofreasons ofweight-controlaccording to

personalityfactorbyonewayanova& duncaǹsmultiplerangetest

Effectof
massmedia

Dissatisfaction
ofbodytype

Peoplearound
yousay'you
arefat'

Health Others F p Duncan

Ego

State

CP2) 9.89±2.901) 11.23±2.95 12.10±3.25 11.76±2.41 10.50±3.38 1.441 .221 -

NP3) 14.42±337a 14.30±3.26b 13.90±4.53c 16.65±2.15d 14.25±1.91e 2.337(*).037d>a,b,c,
e

A4) 11.53±3.00a 12.23±3.08b 14.10±2.96c 13.94±2.95d 15.25±2.38e 4.122(**).003e>c,d>
a,b

FC5) 12.26±3.72 12.32±3.59 12.30±3.40 12.24±3.72 11.00±3.21 .259 .904 -

AC6) 14.26±3.40 13.52±3.73 13.60±3.20 12.59±3.91 13.00±3.70 .500 .736 -

Life

Position

U-
7)

26.84±6.25 25.67±5.75 27.90±4.95 25.06±7.08 25.38±5.32 .575 .681 -

U+
8)

34.21±5.23
a

36.99±5.32
b

35.50±4.84
c
38.53±5.21

d
37.63±5.40

e
2.056(

*
).039

d,e>b>
a,c

I+9) 33.95±6.50a 36.45±6.46b 35.90±8.76c 39.71±7.94d 37.25±7.27e 1.910(*).049d>b,e>
a,c

I-
10)

28.16±9.11
a

23.02±7.38
b
27.80±10.32

c
19.71±8.19

d
22.75±7.13

e
3.731(

**
).006

a,c>b,e
>d

*p<.05,**p<.01

Thesubscribedlettera,b,caresignificantlydifferentbyDuncan'smultiplerangetest

1)AllvaluesaremeanM±SD

2)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3)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4)A:Adult(어른 자아상태)

5)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6)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7)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8)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9)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10)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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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격요인이 체중감랑정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체중 감량 정도에 미치는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

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13과 같다.

첫째 성격요인 중 자아상태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1.4%(R²=.214),모

형의 타당성은 F=10.62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상태가 체중감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요인 중 생활자세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은 약 21.3%(R²=.213),모

형의 타당성은 F=10.77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자세가 체중감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U-(타인부정 생활자세)에서 β

=.115,t=1.978로 나타나 정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감량 정도가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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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Effectofpersonalityfactoronkilogramsofweightlossby

multiple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 7.951 1.623 4.898 .000

.214

10.628

(
***
)

.000

CP¹⁾ -.093 .075 -.086 -1.243 .215

NP²⁾ -.066 .068 -.068 -.973 .332

A³⁾ .056 .071 .055 .793 .428

FC⁴⁾ -.025 .060 -.029 -.421 .674

AC⁵⁾ .005 .060 .006 .088 .930

Life

Position

(Invariable) 6.617 2.666 2.482 .014

.213

10.772

(
***
)

.000

U-⁶⁾ .103 .042 .115 1.978(
*
) .041

U+⁷⁾ -.002 .047 -.003 -.032 .974

I+⁸⁾ -.032 .046 -.068 -.702 .483

I-⁹⁾ -.025 .038 -.062 -.654 .514

*p<.05,***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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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격요인에 따른 체중조절 중 만족감과 후회감의 차이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따른 여대생의 체중조절 중 느끼는 만

족감과 후회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이에 대

한 분석 결과는 Table14와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중 느끼는 만족감과 후회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A(어른자아상태)의 경우에 「자신이 대견하거나

자신에게 만족감이 든다」는 12.58±3.10점,「체중조절을 시작한 것을 후회

한다」는 10.69±2.79점으로 나타나 「자신이 대견하거나 자신에게 만족감이

든다」가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체중조절 중

자신이 대견하거나 자신에게 만족감이 드는 경우는 A(어른자아상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중 만족감과 후회감에 미치는 영

향의 분석결과,모든 생활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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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Difference ofsatisfaction orregreton weight-control

accordingtopersonalityfactorbyT-test

satisfactionon
weight-control

regreton
weight-control t p

Ego

State

CP
2)

11.16±2.94
1)

11.63±3.34 -.604 .547

NP3) 14.40±3.26 15.19±3.29 -.928 .354

A
4)

12.58±3.10 10.69±2.80 2.376(
*
) .018

FC
5)

12.23±3.60 12.56±2.98 -.362 .718

AC
6)

13.40±3.70 14.38±3.48 -1.019 .309

Life

Position

U-
7)

25.83±5.78 26.13±6.84 -.195 .846

U+
8)

36.74±5.32 37.63±4.82 -.650 .516

I+
9)

36.33±6.68 37.63±6.67 -.758 .455

I-
10)

23.45±7.89 24.07±7.89 -.292 .771

*p<.05

1)AllvaluesaremeanM±SD

2)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3)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4)A:Adult(어른 자아상태)

5)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6)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7)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8)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9)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10)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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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격요인에 따른 체중조절 중단 원인의 차이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따른 체중조절 중단 이유의 차이를 분

석하기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일원변량분석의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 검정법(Duncan'smultiplerangetest)을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15와 같다.

첫째,성격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중단 원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경우에 「체중감소 목표 달성」은

15.16±2.89점, 「체중조절 시도실패」는 14.89±3.4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난 반면 「건강악화」는 13.84±3.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체중감소 목표 달성」으로 체

중조절을 그만둔 경우는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중단 원인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 U+(타인 긍정 생활자세)의 경우에「체중감소 목표 달성」은

38.40±4.68점,「체중조절시도 실패」는 37.74±4.79점,「체중조절 자체를 포

기」는 37.38±5.36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체중 조절이 힘들어서」는

35.61±5.57점, 「건강 악화」는 36.58±5.02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체중조절시도 실패」,「체중감소 목표 달성」,「체중 조절 자체를 포

기」한 경우가 「체중 조절이 힘들어서」와 「건강악화」로 체중조절을 그

만둔 경우보다 U+(타인긍정 생활자세)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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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5.Differenceofreasonsofweight-controlstoppingaccording

topersonalityfactorbyonewayanova& duncaǹsmultiplerange

test

Failfor
weight-
control

Hardfor
weight-
control

Deterioration
inhealth

Achievea
goalfor
weight-
control

Giveup
weight-
control

F p Duncan

Ego

State

CP
2)
10.37±2.53

1)
11.38±2.92 11.00±3.50 10.98±2.98 11.47±2.93 .942 .441 -

NP
3)
14.89±3.42

a
14.08±3.28

b
13.84±3.22

c
15.16±2.89

d
14.55±3.48

e
1.9429(

*
).048

a,d,e>
b,c

A
4)
11.60±2.87 12.36±2.77 13.11±3.37 12.69±3.55 12.66±3.37 .996 .410 -

FC
5)
12.63±3.16 12.31±3.74 12.79±3.72 11.44±3.52 12.34±3.61 .784 .537 -

AC
6)
13.14±3.66 13.78±3.75 13.00±3.74 13.71±3.47 13.04±3.81 .506 .731 -

Life

Position

U-
7)
26.31±6.13 25.93±6.06 27.32±5.73 25.22±5.82 25.30±5.47 .585 .674 -

U+
8)
37.74±4.79

a
35.61±5.57

b
36.58±5.02

c
38.40±4.68

d
37.38±5.36

e
2.651(

*
) .034

a,d,e>
b,c

I+
9)
37.49±7.54 35.29±6.57 36.26±7.77 37.42±6.59 37.32±5.57 1.341 .255 -

I-
10)
23.51±8.01 24.04±7.58 23.84±8.27 22.24±8.45 22.94±7.74 .446 .775 -

*p<.05

Thesubscribedlettera,b,caresignificantlydifferentbyDuncan'smultiplerangetest

1)AllvaluesareM±SD

2)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3)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4)A:Adult(어른 자아상태) 5)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6)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7)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8)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9)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10)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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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격요인에 따른 체중조절 중 경험한 신체증상의 차이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따른 체중조절 중 경험한 신체증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일원

변량분석의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 검정법(Duncan'smultiple

rangetest)을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16과 같다.

첫째 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중 경험한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

향의 분석결과 A(어른 자아상태)는 「식이 장애」는 13.00±3.23점,「신체적

장애」는 12.86±3.02점,「증상이 없는 경우」는 12.74±3.15점으로,「수면장

애」는 11.90±3.51점,「심리적 장애」 는 11.80±2.82점,「기타」10.14±2.79

점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식이장애,「신체적 장애」나 「증상이 없는 경우」는 A(어른 자아

상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격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중 경험한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의 분석 결과, 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경우에서 「수면 장애」는

30.90±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없음」은24.95±5.78점,「기타」는

24.00±5.72점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I-(자기부정 생활자세)에서「수면장애」는 31.00±7.48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식이 장애」는 22.75±7.12점,「없음」은 21.50±7.27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체중을 줄이기

위한 체중조절 중 「수면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U-(타인 부정 생

활자세)와 I-(자기 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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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6.Differenceofsymptomsexperiencingduringweight-

controlaccordingtopersonalityfactorbyonewayanova& duncaǹs

multiplerangetest

Eating
disorder

Sleep
disorder

Mental
unstability

Physical
disorder

Nothing Others F p Duncan

Ego

State

CP
2)
11.19±2.66

1)
10.70±2.41 11.02±2.86 10.83±3.04 11.38±3.04 10.57±3.59 .337 .890 -

NP
3)
14.88±3.54 12.60±4.12 14.37±3.75 14.64±2.76 14.59±3.06 14.71±3.15 .767 .574 -

A4) 13.00±3.23a 11.90±3.51b 11.80±2.82c 12.86±3.02d 12.74±3.15e 10.14±2.79f 2.074(*).039a,d,e>b,c>f

FC
5)
13.63±3.48 12.20±4.13 12.31±3.45 12.14±3.51 12.00±3.56 14.00±4.16 .931 .462 -

AC
6)
14.06±4.82 14.50±3.63 13.39±3.84 13.39±3.77 13.34±3.40 14.00±4.51 .301 .912 -

Life

Position

U-7) 27.44±5.23a 30.90±4.53b 25.91±5.45c 26.69±6.69d 24.95±5.78e 24.00±5.71f 2.598(*).026b>a,c,d>e,f

U+
8)
35.94±7.04 35.20±4.59 37.22±5.58 36.25±4.51 37.39±5.08 35.71±4.61 .733 .600 -

I+
9)
38.63±7.52 32.80±9.45 36.54±6.77 36.72±5.56 36.66±6.34 37.14±9.53 .959 .444 -

I-10) 22.75±7.12a 31.00±8.94b 24.70±7.48c 24.14±8.02d 21.50±7.27e25.71±10.21f3.890(**).002b>c,d,f>a,e

*p<.05,**p<.01

Thesubscribedlettera,b,caresignificantlydifferentbyDuncan'smultiplerangetest

1)AllvaulesareM±SD 2)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3)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4)A:Adult(어른 자아상태)

5)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6)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7)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8)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9)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10)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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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성격요인에 따른 감량된 체중 유지기간의 차이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따른 감량된 체중의 유지 기간의 차이

를 분석하기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일원변

량분석의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test)을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17과 같다.

첫째 성격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 감량 후 체중 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 결과,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경우에「2~3주일 이내」

는 12.64±3.46점,「2~3달 이내」는 12.59±3.24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의 경우에 「1~3일」은 14.78±2.33점,「3∼7

일」은 14.30±3.56점,「1~2주일 이내」 는 13.92±3.65점,「1∼2달 이내」는

14.37±3.75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2~3주일 이내」와 「2~3달 이내」인 경우는 CP(비판적 어버이 자

아상태)가 높았고,체중 감량 유지기간이 「2주일 이내」로 짧은 경우 대체

적으로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감량된 체중 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 결과,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경우 「2~3주일 이내」는29.71±5.68

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1~3일」은 22.56±4.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3~7일」은

28.70±8.9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2~3달 이내」는 20.03±6.21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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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감량된 체중의 유지기간은 「2∼3주일 이내」인 경우가 다른 기간보

다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3∼7일」이 가장 많

은 경우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고 「2∼3달 이상」으로 긴 경우가 I-

(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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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Difference ofmaintenance period ofweightreduc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factor by one way anova & duncaǹs

multiplerangetest

1~3days 3~7day 1~2weeks 2∼3weeks3∼4weeks1∼2months2∼3months
3months
over

F p
Dunc
an

Ego

State

CP
2)
10.33±1.58

a
10.74±2.20

b
11.31±2.99

c
12.64±3.46

d
10.67±2.3

e
10.60±3.07

f
12.59±3.24

g
11.05±3.002.079(

*
).045

d,g>a
,b,c,e,
f,h

NP
3)
15.67±3.35

1)
15.04±3.48 14.15±3.61 13.93±3.03 14.90±3.09 14.63±2.90 13.76±3.74 14.45±2.97 .645 .718 -

A
4)
12.78±3.07 11.22±3.46 12.23±2.86 12.71±3.05 12.90±2.76 12.11±2.79 12.07±3.88 13.09±2.89 1.249 .277 -

FC5) 11.56±3.47 12.65±3.45 12.08±3.99 13.29±3.87 12.57±2.75 13.34±3.40 12.28±3.14 11.54±3.82 1.213 .296 -

AC
6)
14.78±2.33

a
14.30±3.56

b
13.92±3.65

c
12.71±4.27

d
13.00±3.61

e
14.37±3.75

f
11.52±3.55

g
13.53±3.632.142(

*
).041

a,b,c,f
>d,e,
g,h

Life

Positio

n

U-7) 22.56±4.45a 24.70±5.73b 26.12±5.89c 29.71±5.68d 26.95±5.35e 26.46±5.54f 25.90±5.47g 25.35±5.932.056(*).047
d>b,c
,e,f,g,
h>a

U+8) 39.44±5.29 36.96±5.69 35.62±5.99 36.07±3.36 36.90±5.38 35.74±5.64 36.52±5.20 37.66±5.07 1.058 .391 -

I+
9)
37.67±10.44 34.78±6.00 36.62±6.05 38.00±7.31 35.67±6.18 34.40±7.21 37.03±6.67 37.42±6.41 1.135 .342 -

I-
10)
22.33±8.59

a
28.70±8.99

b
24.31±6.44

c
25.71±9.09

d
22.75±5.35

e
24.94±8.06

f
20.03±6.21

g
22.11±7.993.181(

**
).003

b>c,d
,f>a,d
,h>g

*p<.05,**p<.01

Thesubscribedlettera,b,caresignificantlydifferentbyDuncan'smultiplerangetest

1)AllvaluesareM±SD

2)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3)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4)A:Adult(어른 자아상태)

5)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6)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7)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8)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9)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10)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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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격요인에 따른 체중조절 방법의 차이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따른 체중조절 방법의 차이를 분석하

기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일원변량분석의 유

의한 결과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 검정법(Duncan'smultiplerangetest)을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18과 같다.

첫째 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경우에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만」는

16.67±1.7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받으면서 식이

요법과 운동요법 병행」은 12.69±3.82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만」을 받는 경우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방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

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만」은

29.00±4.34점,「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받으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

행」은 28.06±5.23점으로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U+(타인긍정 생활자세)의 경우에「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없이 식이요법

만」은 38.66±4.87점,「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

행」은 37.28±5.28점,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없이 운동요법만」은

36.13±4.89점의 순으로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체중조절 방법으로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는 경우는 U-(타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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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세)가 높은 반면,「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한 경우는 U+(타인 긍정 생활자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Difference ofmethods ofweight-controlaccording to

personalityfactorbyonewayanova& duncaǹsmultiplerangetest

Diet&
exercise

Diet Exercise

Diet,
exerciseand
specialized
therapy(care)

Specialized
therapy
(care)

F p Duncan

EgoState

CP
2)
11.40±2.75

1)
10.80±3.24 11.54±3.27 10.58±2.73 10.67±3.01 .911 .458 -

NP3) 14.57±3.29a 15.07±2.66b 14.75±2.94c 12.69±3.82d 16.67±1.75e 4.020(**) .004 e>a,b,c>d

A4) 12.43±3.19 12.02±3.11 12.92±3.02 12.11±2.98 14.00±3.09 .975 .422 -

FC5) 12.27±3.74 12.34±3.05 11.77±3.71 12.92±3.55 12.50±3.08 .558 .694 -

AC
6)
13.30±3.40 14.27±3.65 13.94±3.78 12.47±4.00 13.17±5.12 1.431 .224 -

Life

Position

U-7) 25.22±5.93a 24.44±4.74b 26.35±6.47c 28.06±5.23d 29.00±4.34e 2.812(*) .026 d,e>a,b,c

U+8) 37.28±5.28a 38.66±4.87b 36.13±4.89c 34.58±5.68d 35.83±4.67e 3.451(*) .009 a,b>c,e>d

I+
9)
36.96±6.91 37.29±5.68 35.31±6.34 35.31±7.14 39.17±9.17 1.206 .309 -

I-
10)
23.00±7.5723.56±7.73 23.62±8.44 24.75±8.62 20.83±6.40 .496 .739 -

*p<.05,**p<.01

Thesubscribedlettera,b,caresignificantlydifferentbyDuncan'smultiplerangetest

1)AllvaluesareM±SD

2)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3)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4)A:Adult(어른 자아상태) 5)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6)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7)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8)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9)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10):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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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격요인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1)자아상태 와 섭식행동과의 상관관계

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와 섭식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19와 같다.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는 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r=.136,p<.05),맛

있는 음식 즉시 먹음(r=.114,p<.05)의 항목에서는 정적인(+)상관관계가 나

타났고, 체중 증가가 걱정되어 먹는 양보다 소식(r=-.112,p<.05)에서는 부

적인(-)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하는

행동이 높고,맛있는 음식 즉시 먹는 행동이 높은 반면에 체중증가가 걱정

되어 먹는 양보다 소식하는 행동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는 폭식·과식행동(r=.113,p<.05)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즉,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폭식·과식행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어른 자아상태)는 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r=.223,p<.01),폭식·과식성향

(r=.216,p<.01),제과점 등 음식점 지날 때 구매욕구(r=.150,p<.01),맛있는

음식 즉시 먹음(r=.146,p<.01),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r=.130,p<.05),과식

후 죄책감(r=.124,p<.05)의 순으로 정적인(+)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A(어른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폭식·과식성향,

제과점 등 음식 점 지날 때 구매욕구, 맛있는 음식 즉시 먹음,타인 먹는

것을 보면 과식,과식 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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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매끼 식사량 규칙성(r=.122,p<.05)과 정

적인(+)상관관계로 나타났고,폭식·과식(r=-.251,p<.01),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r=-.193,p<.01),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r=-.187,p<.01),맛있는 음식

즉시 먹음(r=-.157,p<.01),제과점 등 음식점 지날 때 구매욕구(r=-.122,

p<.05)의 순으로 부적인(-)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즉,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매끼 식사량이 규칙적인

경우가 높다.그리고 폭식·과식 성향이 낮고,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하는

경우가 적고,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하는 경우가 적고,맛있는 음식 즉시 먹

는 경우가 적고,제과점 등 음식점 지날 때 구매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r=-.164,p<.01),음

식 맛 좋으면 과식(r=-.154,p<.01),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r=-.148,

p<.01),과식 후 죄책감(r=-.141,p<.05),제과점 등 음식점 지날 때 구매욕

구(r=-.112,p<.05)의 순으로 부적인(-)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을 하

는 경우가 낮고,음식 맛이 좋더라도 과식하는 경우가 낮고,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하는 경우가 낮고,과식 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낮고,제과점

등 음식점 지날 때 구매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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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goState

CP¹⁾ NP²⁾ A³⁾ FC⁴⁾ AC⁵⁾

Regularityofmeal -.083 -.067 -.093 .122(
*
) -.038

Eatingspeed .052 .094 .073 -.054 .017

Eatingsomethingwhilereading
orwatchingTV

.002 -.071 .038 -.104 -.096

Eatmorewheneatingalone .010 .080 .018 .014 -.097

Tendencytoovereat
&binge

-.019 .113(
*
).216(

**
) -.251(

**
) .052

Guiltyfeelingafterovereating .043 .035 .124(
*
) -.071 -.141(

*
)

Refusingfoodforfearof
gainingweight

.008 .001 -.016 -.057 -.028

Eatlessthedayafter
overeating -.053 .010 -.096 -.047 -.007

Noteatafterdinner .023 .004 -.020 .002 -.087

Eatlessthanusualdueto
worryingaboutweightincrease

-.112(
*
) .029 -.049 -.019 -.032

Overeatingwhenfoodtastes
delicious

.136(
*
) -.002 .223(

**
) -.187(

**
) -.154(

**
)

Purchasedesirewhenpassing
byrestaurantssuchasbakery

.006 .033 .150(
**
) -.122(

*
) -.112(

*
)

Eatingdeliciousfoodinstantly .114(
*
) .011 .146(

**
) -.157(

**
) -.065

Eatinglessfoodathavegained
weight

-.066 -.086 -.026 .042 -.063

Tendencytoeatsugaryfood .041 .057 .069 -.092 -.072

Overeatwhenseeingotherseat -.042 .006 .130(
*
) -.193(

**
) -.148(

**
)

Overeatingwhenstressedout -.053 -.036 .041 -.112 -.164(
**
)

Table 19.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 eating behavior by

Correlationanalysis

*p<.05,**p<.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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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자세 와 섭식행동과의 상관관계

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 와 섭식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analysis)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20과 같다.

U-(타인부정 생활자세)는 혼자 먹을 때 과식(r=-.152,p<.01),과식 후 다

음날 소식(r=-.128,p<.05),체중증가가 걱정되어 먹는 양보다 소식(r=-.145,

p<.05)과 부적인(-)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혼자 먹을 때 과식하는 경우가 적

고,과식 후 다음날 소식하는 경우가 적고,먹는 양보다 소식하는 경우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U+(타인긍정 생활자세)는 먹는 양보다 소식(r=.148,p<.01),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r=.136,p<.05),식사 속도(r=.130,p<.05), 과식 후 다음 날 소식

(r=.127,p<.05), 과식 후 죄책감(r=.118,p<.05),혼자 먹을 때 과식(r=.114,

p<.05),저녁 후 금식(r=.112,p<.05)행동과 정적인(+)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먹는 양보다 소식,타인 먹는 것을

보면서 과식,먹는 속도가 빠름,전날 과식 후 다음날 소식,과식 후 죄책감,

혼자 먹을 때 과식,저녁 후 금식하는 경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혼자 먹을 때 과식(r=-.248,p<.01),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r=-.236,p<.01),과식 후 죄책감(r=-.229,p<.01),먹는 속도

(r=-.189,p<.01),폭식·과식(r=-.129,p<.05),TV·책·신문 등을 보면서 식사

(r=-.119,p<.05)의 순으로 부적인(+)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혼자 먹을 때 과식,타인 먹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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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과식,과식 후 죄책감 ,TV·책·신문 등을 보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낮고,식사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I+(자기긍정 생활자세)는 타인 먹는 것 보면 과식(r=.214,p<.01),혼자 먹

을 때 과식(r=.161,p<.01),식사 속도(r=.131,p<.05)의 순으로 정적인(+)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타인 먹는 것을 보면 과식,혼자

먹을 때 과식,먹는 식사 속도가 빠른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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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0.Correlation between lifeposition & eating behaviorby

Correlationanalysis

Variables
LifePosition

U-¹⁾ U+²⁾ I-³⁾ I+⁴⁾

Regularityofmeal .017 -.050 .045 -.070

Eatingspeed -.084 .130(
*
) -.189(

**
) .131(

*
)

Eatingsomethingwhilereading
orwatchingTV

.004 -.069 -.119(
*
) .028

Eatmorewheneatingalone -.152(
**
) .114(

*
) -.248(

**
) .161(

**
)

Tendencytoovereat
&binge

-.092 .100 -.129(*) .033

Guiltyfeelingafterovereating -.069 .118(
*
) -.229(

**
) .076

Refusingfoodforfearof
gainingweight

-.041 .046 -.069 -.038

Eatlessthedayafter
overeating

-.128(
*
) .127(

*
) -.052 -.015

Noteatafterdinner -.034 .112(
*
) -.056 .071

Eatlessthanusualdueto
worryingaboutweightincrease

-.145(
*
) .148(

**
) -.097 .044

Overeatingwhenfoodtastes
delicious

.024 -.019 -.085 .057

Purchasedesirewhenpassing
byrestaurantssuchasbakery

-.009 .002 -.090 .066

Eatingdeliciousfoodinstantly .004 -.078 -.006 .014

Eatinglessfoodathavegained
weight

.043 .003 .053 -.058

Tendencytoeatsugaryfood .021 -.063 -.043 .055

Overeatwhenseeingotherseat -.071 .136(
*
) -.236(

**
) .214(

**
)

Overeatingwhenstressedout .066 -.010 -.088 .076

*p<.05,**p<.01

1)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2)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3)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4)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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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격요인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

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분석 결과는

Table21과 같다.

첫째,성격 요인 중 자아상태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설

명력은 약 28.1%(R²=.281),모형 전체의 타당성은 F=15.358(p=.000)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A(어른 자아상태)는 β

=.168,t=2.840로 정적으로 p<.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β=-.204,t=-3.594로 부적

으로 p<.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어른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에,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행동

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성격 요인 중 생활자세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설

명력은 약 22.4%(R²=.224),모형 전체의 타당성은 F=11.854(p=.000)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자세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U+(타인긍정 생활

자세)는 β=-.137,t=-2.016로 부적으로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에 바람

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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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Effectofpersonalityfactoroneatingbehaviorbymultiple

regressionanalysi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t p R² F(p)

Ego

State

(Invariable)2.825 .171 16.537 .000

.281

15.358

(
***
)

.000

CP¹⁾ .003 .008 .026 .444 .657

NP²⁾ .007 .007 .059 1.002 .317

A³⁾ .021 .007 .168 2.840(
**
) .005

FC⁴⁾ -.023 .006 -.204 -3.594(
***
) .000

AC⁵⁾ -.012 .006 -.115 -1.950 .052

Life

Position

(Invariable)2.880 .290 9.939 .000

.224

11.854

(***)

.000

U-⁶⁾ .001 .004 .016 .237 .813

U+⁷⁾ -.016 .005 -.137 -2.016(*) .039

I+
8) .006 .005 .093 1.158 .248

I-
9)

-.004 .004 -.077 -.972 .332

*p<.05,**p<.01,***p<.001

1)CP:CriticalParent(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2)NP:NurturingParent(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3)A:Adult(어른 자아상태)

4)FC:FreeChild(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

5)AC:AdaptedChild(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

6)U-:YouarenotOK(타인부정 생활자세)

7)U+:YouareOK(타인긍정 생활자세)

8)I+:Iam OK(자기긍정 생활자세)

9)I-:Iam notOK(자기부정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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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 찰

본 연구의 결과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는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

동인 체형인식,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Ego State)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라면 생활자세(Life

Position)는 내면의 성격이라고 하는데,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

(타인긍정 생활자세)의 경향이 높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내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I.Steward& VannJoins,2010).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과 U+(타

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p<.05).체중조절 중단 이유는 ‘체중감소 목표 달성’이 가장 높

았으며(p<.05),‘건강악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긍정 생활자세)는 부모나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돌봄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남과 자신을 돌보는 경향과 “열심히 하면 된다.”,“모든 것이 잘 될 것이

다.”,“포기할 필요가 없다.”등의 격려하는 말과 의욕적 태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우재현,2010).

이러한 자아에 내면화되어 있는 동기부여 메시지의 특성으로 인해 건강을

위해 체중조절을 하며,체중조절 목표 달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대생의 섭식행동을 살펴보면 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NP(양육적 어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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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태)가 높을수록 폭식·과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비만증이 있는 경우에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성향이 가장 높고,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두 번째로 높고,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와 A(어른 자아상태)가 낮고,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가장 낮다

고 한다.이러한 비만증 성향의 특징은 자기희생적인 면이 강하고,자기희생

으로 인한 잠재된 욕구불만과 일이 끝난 후에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저

녁시간 이후에 쓸쓸함을 느낄 때,어린 시절 양육적 부모의 행동을 재현 하

게 된다.

이럴 때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자아에 내면화된 메시지 ‘가여운

아이,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신을 위로하라’에 따라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K.Leach,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성향이 높은 경우에

폭식·과식 성향이 높고,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이 전

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상태 와 생활자세는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니

다.각 성향이 낮은 경우에도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이 있고, 각 성향이

높은 경우에도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이 있다(우재현,2010).

여대생의 체중조절 방법을 살펴보면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

(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공통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만 받는’경우와

‘전문적인 치료 받으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하는 경우가 높게(p<.01)

나타났다.

또한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감량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



- 73 -

타났고(p<.05),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치료 없이 식이

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과 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성향이 지

나치게 높은 경우 자율성이 낮고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바

라거나 의지하려고 한다(송희자,201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경우의 특징인 자율성 부족과 의존적인 경향이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U-(타인부정 생활자세)의 경우에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므로 체중감량정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여대생들의 체형인식은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05),U+(타인긍정 생활자세)는 자

신이 말랐다고 생각하며(p<.05),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 볼 때의 불편감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여대생은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과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편감 과 체형에 대한 불만감

은 높게 나타났고,감량된 체중의 유지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C:p<.01,I-:p<.05).

그러나 여대생의 체중조절의 승패에 대한 자기 책임감에서 AC(순응적 어

린이 자아상태)는 높게 나타났으나,I-(자기부정 생활자세)에서는 낮게 나타

났다(p<.05).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경우는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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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속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한다.또한 자기비하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가지

고 있다(Masatoetal.2006).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는 유아기에 부모의 요구에 맞추려는 반응에

서부터 나타나는 성향이며,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에 지나치게 민

감하여 부끄러움을 타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성장초기에 자기부정-타인긍정(I'm notOK-YouareOK)의

생활 자세를 가지는데,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곤란하다

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I.Steward& VannJoins,2010).

수유기에 사랑과 만족의 시간으로 ‘우리 아기 잘 먹는다’,‘천천히 배부를

때까지 먹어라’와 반대되는 ‘빨리 먹어라’,‘그만 먹어라’,‘깨물어서 아프다’,

‘아직 수유시간이 아니야.기다려야해’등과 같은 경험은 아기에게 불안,슬

픔,분노의 감정과 자기 부정(I'm notOK)이 된다고 한다(송희자,2010).

이러한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의 특징인 다

른 사람의 시각에 민감한 내면의 메시지가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에도 작

용하여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

편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K.Leach(2006)는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

세)인 경우 체중이 감소되더라도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의 특성인 내

면의 두려움에 기반을 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다시 체중이 증가하

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감소와 재증가의 반복이 다

른 유형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Leach,1988). 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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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 유

지기간이 일주 이내로 가장 짧으며 두세 달 이상으로 긴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그러나 여대생의 체중조절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기 책임감 여부에서 AC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는 높으나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낮게 나타난

것은 차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대생의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

록 ‘체중증가가 걱정되어 먹는 양보다 소식’하는 경향은 낮게 나타났고

(P<.05),체중감량 유지기간이 ‘2~3주일 이내’로 나타났다(p<.05).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내면의 성격

이 같은 경우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많으며,타인을 억누르며 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송희자,2010).그리고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의 성향이

강한 부모로부터 ‘날씬해야 성공한다.’(BeSlim,BeSucess)라는 메시지를 받

고 자라는 경우 오히려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K.Leach,2006).

Costanzo& Woody(1985)도 여자아이들에게 ‘좀 더 날씬해야한다’는 사회적

가치(SocialValues)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가치관의 지나친 주입은 식이 장

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L.Smolak & J.K.

Thomson,2009).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긍정(OK)으로 태어난다.에릭 번(EricBerne)

은 ‘인간은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다.적어도 부모가 후에 개구리로 만들기

전까지는’이라는 금언을 남겼다.바람직한 생활자세는 나의 본질이 긍정(OK)

이며 상대방의 본질도 긍정(OK)이라는 것을 수용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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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내가 다를지라도 어느 누가 우위에 있지도 않으며 또한 아래에 위

치하는 것도 아니다.그러한 생활자세에서 진정한 자기 존중감과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우재현,2010).

오미연(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체형인식,비만도는 심각하게 고려하

면서도 이를 바꾸려는 섭식태도에 대한 의지는 매우 적으며 영양지식에 대

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본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은 경우에 자신이 살찐 편이라 생각하며(p<.05),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고(p<.05),자신의 하반신이 굵다고 생각하면서도 섭

식행동에서는 음식 맛이 좋으면 과식(p<.05),맛있는 음식 즉시 먹음(p<.05)

성향이 높았고,체중 증가가 걱정되어 먹는 양보다 소식(p<.05)하는 경향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신체 계측을 하지 않았으므로 차후에는 신

체계측과 자신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신체부위와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은 경우 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으

며,이러한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내면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긍정 생

활자세)가 높을수록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5).그러나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섭식행동

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긍정적인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삶에 생기를 넣어주고 기운이

넘치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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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먹고 싶을 때 먹고,울고 싶을 때 운다.이러한 자

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특성의 작용과 체형에 대한 높은 불만감

으로 인해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노력도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류호경 외(2000)의 연구에서 체중조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렬한 경우에는

섭식행동 자체가 망상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

움,심한 체중조절에 대한 강박 증세 그리고 신체상에 대한 자의식 형성으로

오히려 무질서한 음식섭취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린이 자아상태(C)에 속하는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와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모두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는 높지만,FC(자유

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고 싶어 하는 체중조절에

대한 더 강한 욕구로 인해 섭식행동의 양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에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는 높지만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만큼

체형을 가꾸려는 욕구가 낮은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는 섭식행동 항목

에서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는 감량된 체중의 유지기간은 가장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시기에 식사시간(mealtime)을 포함한 음식 섭취(feeding)에 대한 부

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와 아이를 통제하는 부모의 방법에 따라 섭식

(eating)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abilitytoself-regulateeating)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정설이다(L.Smolak& J.K.Thom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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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Leach(2006)는 그의 저서 [TheOverweightPatient]에서 언제 배가

고프고 자기가 먹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작용인데,아이들은 공복감과 포만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문화는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그로인해 공복과 포만에 대

한 본능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

모들에 의하여 결정된 수유시간에 따르도록 훈련되면서부터 본능적인 감각

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감각이 성인기까지 이어져,성인 비만자는 생물학적

배고픔(PhysiologicalHunger)과 포만감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상실한 상

태이다.그래서 공복감이 없을 때에도 먹게 되고 충분히 먹었다고 느낄 때

그만 먹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유아기에 형성된 자아개념은 일생동안 인간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이러한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개념 및

태도의 독특한 체계로 인간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를 감소시키고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재창조될 때 본능적인 생리적 배고픔과 심리학적 배고픔을 구

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

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섭식행동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A(어른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중 식이장애와 신체적 장애 및 증상이 없는 경우가 같이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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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것은 자아의 오염(contamination)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여성잡지에

나오는 모델들을 이상화하여 날씬해야 성공한다(tobesuccessfulyouhave

tobeslim)는 부모의 개념은 자아를 오염시킨다고 한다(M.Brunt,2005).

자아의 오염(contamination)은 A(어른 자아상태)의 경계가 약하거나 파괴되

어서 다른 자아상태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드는 현상이다.C(어린이 자

아)가 A(어른 자아상태)를 침범한 경우엔 어렸을 때부터의 체험이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고 혼란시키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K.Leach,2006).

또한 청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며,신체적,심리적,성격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아동기까지 균형을 이루었던 자아(ego),초자

아(superego),이드(Id)는 신체적 성적인 성숙으로 말미암아 불균형을 초래하

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청년기의 정체감의 혼란과 불균형도 원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사료된다(허혜경 외,2002;조흥식 외,2010).

Yoshiko외(1998)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포만상태에

서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는 A(어른 자아상태)가 낮고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았다.

반면에 식사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는 A(어른자아상태)가 높았다고

한다.최윤정 외(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아동

이 패스트푸드를 적게 섭취하고 아침과 간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A(어른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에서 전반

적으로 바람직한 영향(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체형인식과

체중조절 행동에서도 여대생은 A(어른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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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편감이 낮고(p<.05),체중조절 관심도가 낮고,

체중조절 중 만족감이 높고,하반신이 굵지 않다고 생각하며(p<.05)체중조

절 중 경험하는 증상에서는 식이장애와 신체적 이상을 경험한 경우가 나타

났지만,반면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긍정적인 심리적 에너지가 강한 건강한 A(어른 자아상태)가 인간의

긍정성(OKness)을 가장 잘 발휘하게 하는 가장 건강한 자아임이 선행 연구

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민경,2007;김미례,2008;우재현,2010).

B.Mervyn(2005)은 비만환자의 대부분 과 체중감소와 체중 증가를 반복하

는 경우에도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A(어른 자아상태),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자아상태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의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A(어른 자아)야말로 행동이 발생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라 할 수 있다(T.A.Harris,2008).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NP(양유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A(어른 자아상태)

를 활성화시키는 개선 태도들을 실행하고,영양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식습

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A(어른 자아상태)의 특징인 합리적이

고 논리적인 능력을 강화시킨다면 올바른 체형인식,체중조절행동,섭식행동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대생은 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서’체중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p<.05)으로 나타났으나,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

수록 체중조절이유가 ‘대중매체의 영향’때문인 경우가 높았다(p<.05).

또한 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하반신이 굵지 않다고 생각하며

(p<.05),체중조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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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희(2006)의 연구에서 본인의 외모 매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매

체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 정도가 약하고 외모 관심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신체비만도와 연령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은 열등감이 많고 타인과의 비교의식이 강한 I-(자기부

정 삶의 태도)의 특성이 높은 경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에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가 높고, I+(자기긍정 생활자세)의 특징인 자신에 대한 긍정성과

자율성이 높은 경우 ‘건강을 위해서’체중조절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연예인 체형을 닮고자 하는 노

력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차후 연구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대생들의 체중조절 중 경험하는 신체증상에 대한 조사 결과,부정적 생

활자세인 U-(타인부정 생활자세)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수

면장애」(p<.05,p<.01)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분노 등의 감정은 신체 질환을 발생시키는 중요

한 원인이라고 한다(R.U.Priya,2007).부정적 생활자세가 높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이나 압박감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체중조절 중 의 불안감이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수면장애로 나타나

는 것으로 사료된다(정순희,2009).

지금까지 본연구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I-(자기부정 생활자세)를 지닌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U-(타인 부정 생활자세)를 지닌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U-(타인 부정 생활자세)를 지닌 CP(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성향이 강할수록 체형인식과 체중

조절행동,섭식행동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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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른 자아상태),I+(자기긍정 생활자세)는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U+(타인긍정 생활자세)를 지닌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

태)에서는 체형인식과 체중조절행동에서는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U+(타인긍정 생활자세)는 섭식행동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고,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은

폭식·과식 성향을 나타냈다.

스기다 미네야스(2007)는 자아상태와 생활자세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자아

상태로는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가장 높고,A(어른 자아상태),FC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CP(비판적 어버

이 자아상태)의 순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생활자세에서 자신도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문제가 없는 성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이론으로 보았을 때,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자세와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를 높이고,오염되지 않은

A(어른 자아상태)를 높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위한 개선 행

동들을 행하여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만

들어 생리학적인 배고픔에 대한 느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K.Leach,

1998),식품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지식을 강화시켜 A(어른 자아상태)의

기능을 도와준다면,올바른 체중조절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자료가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으며 서울지역

일부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관련된 심리적인 연구들의 대부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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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심리의 결과가 아니라 심리의 원인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임상비

만학,2008),또한 성격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여대생의 성격요인과 체중조절

에 대한 다각적인 선행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마음)은 몸(신체)에 영향

을 준다고 한다.근대 심리학의 창시자 William James는 “사고가 행동을 지

배한다”고 하였다(우재현,2010).

이에 교류분석의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본 연구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체중조절에 대한 연구에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고객과의 인간관계가 중요시 되는 피부미용의 체중조절관

리영역에서 미용 상담 심리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의 회복과 올바른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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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및 제언

1.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격 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체중조

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올바른 체중조절에 대한 방향제시에 도움

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2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이며 서울시 소재

13개 대학교 여학생 309명을 대상으로 직접 기입식 설문지 법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체형인식,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과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를 조사하여,자아상태 및 생활자세가 체중조절 행동인 체형인식,

체중조절경험,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는 SPSSWIN 12.0forwindow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백분율,평균,표준편차,t-test,ANOVA,상관관계분석,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과 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

감소 목표 달성이 높게 나타났고 (NP:15.16±2.89,p<.05;U+:38.40±4.68,

p<.05),건강을 위해서 (NP:16.65±2.15,p<.05;U+:38.53±5.21,p<.05)체중조

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2)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NP:16.67±1.75,p<.01;

U-:29.00±4.34,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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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타인

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 불편감이 높고(AC:β=.101,t=2.561,p<.01;I-:

β=.179,t=2.271,p<.05),체형에 대한 불만도가 높았다(A:β=.181,t=3.027,

p<.01;I-:β=.243,t=3.126,p<.01).그리고 체중감량 유지기간이 2주 이내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AC:1~3일 14.78±2.33,p<.05,

3∼7일14.30±3.56,p<.05,1~2주일 이내13.92±3.65,p<.05 ; I- :3∼7일

14.30±3.56,p<.05).

그러나 「체중조절 성패에 대한 자기 책임감」에서는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는 높게 나타났으나 I-(자기부정 생활자세)는 낮게 나타났다(AC:β

=.076,t=1.740,p<.05;I-:β=-.110,t=-1.877,p<.05).

4)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

증가가 걱정되어 먹는 양보다 소식 하는 경향은 낮게 나타났고(CP:r=-.112,

p<.05,U-:r=-.145,p<.05),체중감량 유지기간이 「2~3주일 이내」가 높게

나타났다(CP:12.64±3.46,p<.05,U-:29.71±5.68,p<.05).

5)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자신의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β=.055,t=1.969,p<.05),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으며(β=.112,

t=2.340,p<.05),자신의 하반신이 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14,t=-2.469,p<.05).

6)A(어른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편

감이 낮고(β=-.100, t=-2.142,p<.05), 체중조절 관심도가 낮고(β=-.183,

t=-3.304,p<.05)체중조절 중 만족감(12.58±3.10,p<.05)이 높고,하반신이

굵지 않다고 생각하며(β=-.114,t=-2.469,p<.05)섭식행동에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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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8,t=2.840p<.01).

7)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

가 높고(β=.181,t=3.027,p<.01),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노력도가 높

고(β=.092,t=1.858p<.05),체중조절 계획이 있고(OR=.880,p<.05),전반적으

로 섭식행동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8)U+(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자신이 말랐다고 생각하며 (β=-.090,

t=-1.856,p<.05),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볼 때의 불편감이 낮고(β=-.089,

t=-1.851,p<.05),섭식행동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137,t=-2.016,p<.05).

9)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체형에 대한 불만족도(β=-.112,

t=-1.972,p<.05)가 낮았고,폭식·과식 성형이 높게 나타났다(r=.113,p<.05).

10)U-(타인부정 생활자세)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중 수면장애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30.90±4.53,p<.05;I-

:31.00±7.48,p<.01).

11)I+(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을수록 연예인처럼 체형을 가꾸려는 노력 정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β=.019,t=1.974,p<.05),하반신이 굵지 않다고 생각

하며(β=-.104,t=-1.787,p<.05),체중조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OR=1.050,p<.05),체중조절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9.71±7.94,p<.05).

12)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성향은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은 경

우 낮게(r=-.164,p<.01)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AC(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와 I-(자기부정 생활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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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 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경우, CP(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와 U-(타인 부정 생활자세)가 높은 경

우,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체형인식,체중조절 경험,섭식행동에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안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U+(타인긍

정 생활자세)와 NP(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A(어른 자아상태),I+(자기긍

정 생활자세)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자료가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으며 서울지역

일부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려울 수 있다.

2.제 언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격요인인 자아상태 및 삶의 태도와 체중조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실제적인 신체 계측과 조사 대상자를 다양화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피부미용분야에서 체중조절고객을 대상으로 교류분석의 상담을 활용

한 상담전후의 차이 및 상담과 관리 병행후의 체중변화와 유지기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교류분석 이론의 성격요인인 자아상태와 생활자세는 각각의 특성으

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네 가지 생활자세와 다섯 가지 자아상태의 조합에 따

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그러나 이러한 조합에 따라 집

단을 나누기 위한 표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와

생활자세 각각의 성향에 초점을 두었는데,다섯 가지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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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에 따라 체중조절행동을 설명한다면 좀 더 정확한 체중조절행동 간

의 관계를 볼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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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ofpersonalityfactoronweightcontrolbehavior

-FocusingonFemaleUniversityStudentsinSeoul-

Bae,Eun-Hee

DepartmentofCulturalIndustry

(SkinCareandObesityManagementMajor)

GraduateschoolofCulturalIndustry

SungshinWomen'sUniversity

Duetosocialandculturaltrendwhichconsidersslim bodyasideal

one,physicalandmentalproblemscausedbydistortedbodyperception

andexcessiveweightcontrolbehaviorarerisingandinparticular,the

trend isaffecting femaleuniversity studentswho aresensitiveabout

theirappearance.

Humanbeing'sbehaviorismainlydeterminedbypersonality.And

personalitydiffersaccordingtopersonalitycompositionfactors.

Therefore,thereisaneedforastudyaboutrelationshipbetween

personality factor which makes differences in behavior and weight

controlbehavior.

Personalityarealsoanimportantfactorsofweight-control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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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mostofstudyforweight-controlemphasizeinbiophysicsaspects.

Personalityapproachisperformedonlytopatientswitheatingdisorders.

Thisstudy examined theeffectofpersonality on weightcontrol

behavior(body shape perception, weight-control experience, eating

behaivor) by focusing on ego state and life position,personality

compositionfactorsofTA offemaleuniversitystudents.

Forthis study,309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insurveyinwhichtheydirectlywroteaboutegostate,life

position,body shape perception,weigh controlexperience and eating

behavior.

Theresponsesfrom thesurveywereanalyzedthroughSPSSWIN

12.0forwindow program aboutfrequency,percentage,average,standard

deviation,t-test,ANOVA,correlationanalysis,andregressionanalysis.

Thefindingsarelikethefollowing.

1) IncaseofNP(nurturingparentegostate)andU+(You'reOK Life

Position)arehighinthereasonsforweightcontrolandthereasonsfor

stoppingweight, commonly,thereasonforweightcontrol forhealth

(p<.05),andthereasonforstoppingweightcontrolwashighergoalfor

weightcontrol(p<.05).

2)Regarding themethodsofweightcontrol,inproportiontoscoreof

NP(nurturingparentegostate)andU-(You'renotOK lifeposition)were

high, therewasadiet& exercisewithspecialized therapyand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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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therapy(NP:p<.01,U-:p<.05).

3)Aboutrecognition ofthe body shape and maintenance period of

weightreduction,in caseAC(adapted child ego state)is higherand

I-(I'm notOK lifeposition)arehigher,commonly,uncomfortablefeeling

whentheirbodyshapeisseenbyothers(AC:p<.01;I-:p<.05)emerges

higher, and the maintenance period of weight reduction becomes

short(AC:p<.05,; I-:p<.05).

4)IncaseswherescoresofCP(criticalparentegostate)andU-(You're

notOK lifeposition)werehigh,therewasalow tendencyofeatingless

outofworryaboutweightincrease(p<.05).

5)InproportiontohighscoreofA (adultegostate),uncomfortableness

ofothers'seeingtheirbodywaslow, interestinweightcontrolwas

low,satisfactionofweightcontrolwashigh,lowerhalfoftheirbodyis

notfatwasnothigh,and therewasapositiveinfluenceon dietary

behavior(p<.05).

6) With regard to body shape dissatisfaction, in proportion to

NP(nurturingparentegostate)score,dissatisfactionwaslow(p<.05),and

incasesofFC(freechildegostate)andAC(adaptedchildegostate),in

proportiontoscores,dissatisfactionwashigh(FC:p<.05,AC:p<.01).

InproportiontoscoreofFC(freechildegostate),therewasanoverall

negativeinfluenceondietarybehavior(p<.001).

7)Withregardtoreasonforweightcontrol,inproportiontoI+(I'm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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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position),forbetterhealthwashigh.Ontheotherhand,regarding

I-(I'm notOK lifeposition),massmediaandotherpeople'ssayingthat

theyarefatwerehigh(p<.001).

8) Regarding the symptoms experienced during weight control,in

proportiontoscoreofU-(You'renoOK lifeposition)andI-(I'm notOK

lifeposition),therewasacommonsymptom of sleepdisorder(p<.05).

Thisstudyfoundthat incasesofCP(criticalparentegostate)&

U-(You'renotOK lifeposition),AC(adaptedchildegostate)& I-(I'm

notOK lifeposition)andFC(freechildegostate),therewasanegative

influenceonbodyshapeperception,weightcontrolbehavior,anddietary

behavior.

Ontheotherhand, incasesofNP(nurturingparentegostate)&

U+(You'reOK lifeposition),and A(adultegostate),in proportion to

scoreofI+(I'm OK lifeposition),therewasapositiveinfluenceonbody

shapeperception,weightcontrolexperience,andeatingbehavior.

Therefore,basedonpersonalityfactorssuchasegostateandlife

position, understanding of body shape perception, weight control

experienceand eating behaviorwould behelpfulfordesirableweight

controlbehavior.

In addition,in skin beauty field which places an emphasi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s would be utilized for understanding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behaviorsofcustomers wh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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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and for beauty consultation psychology aboutself-confidence

recovery,weightcontrolbehavioranddietarybehavior.



- 100 -

부 록(설문지)

Ⅰ.일반사항

1.나이 :_____________년 생,만_____세 전공:________________

2.현재 키와 몸무게는 각각 얼마입니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키__________cm, 몸무게___________kg

3.본인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신장과 체중은 각각 얼마입니까?

키_________cm, 몸무게___________kg

4.월경을 처음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_____________학년 ② 하고 있지 않음

4-1.현재 월경 주기는 어떻습니까?

① 규칙적이다 --->현재 월경 주기는 몇 일 입니까? 평균________일

본 설문지는 “여대생의 성격요인과 체중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 작성되었습니다.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

적에만 사용되며,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문항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잘 활용하여 가치 있는 학술적 연구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바쁜 시간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0년 10월

성신여자대학원 문화산업 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석사과정 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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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의 손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2 자신을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남의 말을 가로 막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일이 있다.

4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못하는 편이다.
5 다른 사람을 엄하게 비판하는 편이다.

6 다른 사람에 대해 헤아려 주는 바가 강하다.
7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8 대화중에 감정적이 되는 일이 적다.
9 호기심이 강한 편이다.

② 불규칙적이다---->현재 월경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무월경(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 생리가 없었던 경우)

② 1년에 3번 이하 ③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5.가족 중에 비만이 한 명 이상 있습니까?

①있다 ② 없다

6.형제,자매 중 출생 순위는?

① 첫째 ② 중간 ③ 막내 ④ 외동 ⑤ 기타_________

7.귀하의 현재 주거 상황은 ?

① 자택 ② 원룸·리빙텔 ③하숙 ④기숙사

8.현재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Ⅱ.자아상태

그렇다 2 잘 모르겠다 1 아니다 0을 □(흰 공란)에 적어주세요.

(현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있는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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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나 금전에 대한 약속을 소홀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

11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 한다.

12 남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편이다.
13 양보심이 많으며 나서지 못하는 편이다.

14 사회의 규칙,윤리,도덕 등을 중시한다.
15 사물을 분석적으로 깊게 분석한 다음 결정한다.

16 싫은 일은 이유를 붙여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17 아이들이나 남의 일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한다.
18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타협하기를 좋아한다.

19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편이다.
20 예절이나 규범에 까다로운 편이다.

21 의견이 다를 때는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결정한다.
22 오락 음식 등을 만족할 때까지 찾는 편이다.

23 책임감을 남에게 강하게 요구한다.

24 남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25 남의 말이나 안색에 신경을 쓰게 된다.

26 불만이 있더라도 참는 편이다.
27 “해야 한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자주 쓴다.

28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슴없이 하는 편이다.

29 작은 일이라도 흐지부지 지나치지 않는 편이다.

30
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31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편이다.
32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못 배기는 편이다.

33 무슨 일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34 “야,멋있다.야!”등 감탄사를 자주 쓴다.
35 자신이 없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다.

36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37 농담을 잘하는 편이다.

38 화내는 일이 많은 편이다.

39 좋다 나쁘다를 분명하게 말한다.
40 앞으로의 일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41 잘 모르는 것은 질문이나 상의해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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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질문 내용

언
제
나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나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용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2 때때로 상대를 매도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

3
상대가 기대한 대로 해 주지 않으면 매우 화가
난다.

4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편이다.

5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쁜 버릇을 키우므로
하지 않는다.

6
생각이나 행동방식을 자신과 달리하고 있는
사람을 가능한 한 무리에서 배제해 버리고 싶다.

7
후배나 부하가 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동료에 비해 나의 타인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다.

9 나는 그다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편이다.

42 아이들이나 부하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다.
43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공감하는 편이다.

44 아이들이나 부하를 엄격히 교육 시킨다.
45 흥에 취하면 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46 길을 물으면 친절히 가르쳐 준다.

47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편이다.

48
친구나 가족들에게 무엇이든 사주는 것을 좋아한
다.

49 몸이 않 좋을 때에는 자중해서 무리를 피한다.
50 동정심이 많다고 생각 한다.

Ⅲ.생활자세

각 항목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 한군데에만 V표시해 주세요.

(현재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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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11 나는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는 편이다.

12 나의 탄생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14
나는 소극적인 성격이므로 실패가 두려워서
매사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15 나는 자신이 한 언행에 대해 곳 잘 후회한다.

16 자신이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잘되지 않는다.

17 자신의 용모에 자신이 없다.

18
매사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19
친구나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고독을 즐긴다.

20 나 자신을 그다지 존경할 수가 없다.

21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22 나는 태어나서 소중하게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지금의 생활에서 필요로 되는 유익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2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편이다.

26
나는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자신의 능력 중 어느 면에 자신을 갖고
있다.

28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할 때 그다지
불안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29 나는 대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30
나는 잘못을 하거나 실망을 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1
타인의 행동,사고방식이 나와 다를지라도 특히
싫지 않은 기분이다.

32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써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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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는다.

34
아이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5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3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해
가고 있다.

37
다른 사람의 일이 순조롭게 되고 있을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38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하는 일에는
기뻐해준다.

39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0
동료가 실패해도 언제까지나 책망하지 않고
격려한다.

Ⅳ.체형인식과 체중조절

1.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말랐다 ② 말랐다 ③ 표준이다 ④ 살찐 편이다 ⑤ 비만이다

2.자신의 체형을 바라보면 속이 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자신의 몸이 TV나 잡지,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자신의 하반신이 굵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5.다른 사람이 자신의 체형을 바라보면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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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매우 관심이 많다 ②약간 관심이 있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이 없는 편이다 ⑤전혀 관심 없다

7.체중조절의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8.체중조절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Ⅴ.체중조절 경험

1.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②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 때문에 (의복선택시의어려움)

③ 주위사람들이 뚱뚱하다고해서

④ 건강을 위해서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2.체중이 감량되었다면 그 양은?____________kg

3.체중조절 중에 어떠한 생각이 주로 들었습니까?

①자신이 대견하거나 자신에게 만족감이 든다.

② 체중조절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

4.체중조절을 그만두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체중조절에 성공하지 못했다 ②체중조절이 힘들어서

③건강이 나빠져서 ④체중감소목표를 이루어서

⑤체중 조절 자체를 포기(내 모습 그대로 살겠다) ➅기타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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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체중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는 동안 느낀 신체증상은 무엇입니까?

① 식이장애(거식증,폭식증,구토 등) ②수면장애(불면증)

③ 심리적 이상(피로감,무기력증,우울증,불안,집중력 저하 등)

④ 신체적 이상(위장병,설사,변비,복통,생리불순,빈혈 등)

⑤ 없음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

6.체중 조절을 위해서 시도해 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

②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없이 식이요법만 ③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없이

운동요법만 ④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 받으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

➄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만 ➅기타(____________________)

7.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때까지의 기간은?

①1주일 이내 ②1주일~2주일이내 ③2주일~3주일이내 ④3주일~한 달 이내

⑤한달~두달이내 ⑥두달~세달 이대 ⑦세달 이상 실시 ⑧기타(_______)

8.체중 감량 후 감량된 체중이 유지된 기간은?

① 1~3일 ② 3일~1주 ③1주일~2주일이내 ④2주일~3주일 이내

⑤ 3주일~한달이내 ⑥ 한 달~두 달 이내 ⑦두 달~세 달 이내

⑧세 달 이상 ⑨ 기타(_______________)

Ⅵ.섭식행동

1.매끼 식사량은 규칙적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음식을 먹는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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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먹는 편이다.

②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꽤 빨리 먹는 편이다.

③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먹는 편이다.

④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로 먹는다.

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⑥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린 편이다.

3.TV,책,신문 등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다른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먹고 혼자 먹을 때는 마음껏 먹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5.폭식 과식을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과식 후 죄책감을 갖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7.체중 증가가 염려되어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거절하는 때가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8.전날 너무 많이 먹은 경우 다음날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9.체중 때문에 저녁식사 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0.살이 찌지 않기 위해 일부러 먹는 양보다 적게 먹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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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음식 맛이 좋거나 맛있는 냄새가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면 평소보다

더 먹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2.길을 가다 제과점,스낵코너,카페,음식점등을 지날 때 맛있는 것을

사고(먹고) 싶어집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3.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장 먹어버립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4.체중이 늘 때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5.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달콤하고 전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6.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 평소보다 많이 먹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7.우울,불안,긴장,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경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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